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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마련 용역

2. 과업의 배경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주민자치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로 자치분권 역량강화가 요구되고있는시점

○ 주민주권시대를 선도하는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구

축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기위한기반조성

○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활

동방향을 제시

○ 거제시의회 거버넌스형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모임의 정책과제 발굴 및 마을

자치회 구성과조직체의 특성을 실정에 맞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함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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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거제시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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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면

일운면, 동부면, 남부면, 거제면, 

둔덕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 

장목면

9개 동

장승포동, 능포동, 아주동, 옥포1동, 

옥포2동, 장평동, 고현동, 상문동, 

수양동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거제시 기본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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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陽花), 망치(望峙), 망양(望洋), 수정(水晶), 삼정(三亭), 와현(臥峴), 예

구(曳龜), 선창(船艙), 교항(橋項), 회진(會珍), 대신(大新 ),대동(大洞), 공령(公嶺), 신촌(新村), 소동(小洞), 동성(東星), 일운주공

(一運住公), 상촌(上村), 옥화(玉花), 산촌(山村), 산양(山陽), 동산(東山) , 유천(柳川), 구천(九川), 연담(硯潭), 평지(坪地), 부춘(富

春),삼거림(三巨林), 오송(五松), 동호(東湖), 영북(嶺北), 영월(嶺越), 가배(加背), 함박금(含朴金), 율포(栗浦), 학동(鶴洞), 수산(水

山),탑포(塔浦), 쌍근(雙芹), 저구(猪仇), 명사(明沙), 근포(芹浦), 대포(大浦), 홍포(虹浦), 다포(多浦), 여차(汝次), 다대(多大), 해금

강(海金剛), 도장포(陶藏浦), 동상(東上,) 서상(西上), 남동(南洞), 서정(西亭), 서원(西園), 동림(東林), 화원(花垣), 귀목정(貴木亭),

옥산(玉山), 이림(莅林), 외간(外看), 내간(內看), 송곡(松谷), 소랑(小浪), 고당(姑堂), 법동포(法東浦), 산달전등(山達前嶝), 산달후

등(山達後嶝), 실리(實里), 오수(烏首), 선창(船艙), 죽림(竹林), 명진(明珍), 남정(南井), 옥동(玉洞), 유지(柳枝), 상서(上西), 시목

(枾木), 거림(巨林), 마장(馬場), 농막(農幕), 산방(山芳), 방하(芳下), 죽전(竹田), 하둔(下屯), 방답(芳踏), 어구(於九), 녹산(鹿山),

호곡(虎谷), 술역(述亦), 내평(內坪), 화도(花島), 학산(鶴山), 아사(衙舍), 사곡(沙谷), 두동(豆洞), 아너스빌, 백암1(白岩), 백암2(白

岩), 성내(城內), 언양(彦陽), 대리(大里), 금포(金浦), 성포(城浦), 항도(項島), 사근(沙斤), 지석(支石), 덕진봄, 장좌(將佐), 청곡(靑

谷), 청포(靑浦),들막(野幕),오량(烏良),신계(新溪),견내량(見乃梁),신촌(新村),광리(廣里),창외(倉外),군령포(軍令浦),신전(薪田),창

촌(倉村), 계도(鷄島), 유교(鍮橋), 신교(新橋), 실전(實田), 한내(汗內), 한곡(汗谷), 오비(烏飛), 중촌(中村), 신우, 소오비(小烏飛),

연사(烟沙), 연중(烟中), 연행(烟杏), 효촌(孝村), 임전(荏田), 야부(冶釜), 양지(陽地), 희가로, 죽전(竹田), 관암(冠岩), 다공(茶貢),

중리(中里), 덕치(德峙), 명하(明下), 명상(明上), 천곡(泉谷), 하송(下松), 상송(上松), 봉송(峯松), 이목(梨木), 이남(梨南), 석포(石

浦), 덕곡(德谷), 해안(海晏), 서항(西項), 서대(西大) 서상(西上), 동리(東里), 서리(西里), 중리(中里), 신동(新洞), 신창(新倉), 창동

(倉洞), 성동(城洞), 행복, 사환(巳還), 와항(瓦項), 실전(實田), 장곶(長串), 어온(於溫), 물안(勿安), 대곡(大谷), 송포(松浦), 황덕(黃

德), 연구(蓮龜), 곡촌(谷村), 금곡(琴谷), 옥개, 장동(長東), 장북(長北), 장서(長西), 매동(梅洞), 관포(冠浦), 두모(頭毛),송진(松眞),

신촌(新村), 궁농(宮農), 간곡(間谷), 임호(林湖), 농소(農所), 하유(下柳), 상유(上柳), 구영(舊永), 황포(黃浦), 율북(栗北), 율천(栗

川), 대금(大錦), 복항, 이수(利水), 시방(矢方), 흥남(興南), 서목(庶木), 상포(上浦), 외포(外浦), 소계(鷄), 대계(大鷄)

394개 행정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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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동체 분야 문화/관광분야 역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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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도농 복합시

인구 245,956명

면적 402.3 k㎡

면 9개

행정동 9개

권역 5권역

섬 대한민국
2번째 큰 섬

항구 25개소

세대 101,969가구
(2019.12.31)

조선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남녀성비 1.1 : 1 (남초현상)

문화관광 자원풍부

거제시 Idetity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인구통계-거제시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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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지속적인 인구 감소 중~!!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출처 : 네이버,거제시 2020년 10월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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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활동 사례조사

-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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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사례

1. 배경과 추진과정

1)서울시장의 공약과 풀뿌리집담회

2)풀뿌리의 논의성과

3)추진과정의 쟁점들

2. 서울마을지원센터의 사업과 조직

1) 3대 전략과제와 5대 인프라 구축

2) 6대 세부 사업

3)거버넌스 체계와 센터의 역할

3.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과제

1) 민간주체 네트워크강화 및 구단위 지원조직 구축

2) 지역현장 중심성 강화와 주민자치 내실화

3) 마을지향행정과 인프라 구축, 마을지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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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과추진과정

1)서울시장의공약과풀뿌리집담회

서울시에서의 마을만들기는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을 전후해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례연구가 진행되었고 북촌의 한옥마을만들기사업

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8년부터 단독저층주거지지역에서 주민이 계획수립과정에 주

체로 참여하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구단위계획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2010년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를 포함한 지원정책방향을 제시한 ‘서울시마을만들기지원제도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행정조직 내에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행정과 주

민사이에 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전문지원조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어 민간단체에

위탁운영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시장의 당선으로 서울지역에서 마을만들기운동은 활

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서울시장선거에서 박원순후보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주

요공약으로 제시하였는데 선거직후 시민사회 인사들에게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을 위한 구체

적 계획을 제안할 것을 요청하게 된다. 이에 호응하여 성미산마을을 비롯한 노원, 도봉,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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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풀뿌리단체 활동가들 사이에 논의가 시작되었다. 11월 27일에는 마포구청에서 서울지역

22개구 60여개 풀뿌리단체와 활동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뿌리단체 1차 집담회가 열렸

고, 이 때 모아진 의견을 기초로 마을공동체 풀뿌리 TF팀이 구성되었고 12월 2주간에 걸쳐 20

여명의 팀원들이 전략, 지원, 사업의 3개 분과를 구성하여 분과별 회의 15회, 전원회의 6회를

거쳐 마을공동체 추진방향 보고서를 만들게 된다. 이 보고서는 12월 11일, 성북구청에서의 서

울지역 풀뿌리단체 2차 집담회에서의 보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공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차례의 집담회를

통해 24개구 70여개단체 150여명 활동가들이 논의에 참가하였고 TFT 회의 내용은 온라인 카

페(http://cafe.daum.net/Seoulm)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더불어 5회에 걸쳐 집담회 참

가자들에게 이메일로 보고와 의견수렴을 거쳤다. 또 이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후에도 마을지원센터가 본 모습을

갖추어가기 전까지 매월 한 차례씩의 시장과 풀뿌리활동가 대표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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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풀뿌리의논의성과

풀뿌리집담회와 TF팀 논의를 통해 그동안의 마을공동체활동의 경험 속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

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공동으로 확인하였다.

1) 사람중심 ; 사업중심은 성과주의로 귀결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마을일꾼이 곧 마

을이다.

2) 현장중심 ; 현장의 실정과 준비정도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마스터플랜이 아닌 액션플랜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3) 과정중심 ; 의제설정-계획-실행-문제해결-평가의 과정 그 자체가 그로 인한 성과보다 더 중

요하다.

또 다음의 비젼들과 “마을공동체 복원과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서울로 패러

다임을 전환한다”는 미션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1) 호혜적 관계망을 만들기 위한 마을공동체

2)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3)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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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실현되는 마을공동체

5) 서로 돕고 나누는 복지 마을공동체

6) 세대를 넘어 살고 싶은 생태 순환 마을공동체

7) 생활과 일자리가 통합된 마을공동체

8) 마을일꾼을 발굴 양성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향후 추진해나갈 사업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안되었다.

(1) 단기 - 인식, 태도, 지식의 변화

■ 마을공동체 추진을 위한 교육

- 민관합동교육 (공무원과 마을일꾼이 함께하는 교육)

: 기본교육,지역현황, 추진상황에 맞는 커리큘럼)

- 주민교육 : 마을공동체 추진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교육

- 마을일꾼 교육(코디네이터, 갈등조정자 등)

■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홍보, 캠페인 등)

- 마을일꾼과 주민의 인식변화와 주도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마을단위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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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조사

- 마을공동체 추진에 대한 주민인식, 주민욕구 조사

- 자원조사 : 마을만들기 사업현황, 인적 물적 자원, 제도, 예산 등

- 행정주도 사업의 폐해에 사례 수집,정리

(2) 중기 - 행동의 변화

■ 기초사업

- 아동과 청소년이 마을공동체 일원으로 생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통합교육

- 지역의제 개발 주민소통 주민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 목표 합의

- 지역에 현황과 특성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

- 거버넌스의 초기적 형태 형성: 행정,학교,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 활성화

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존 조직과 공조

- 주민참여와 자치공간 확보

■ 미디어 구축

-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ns활용, 일상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험과 정보의 공유

- 마을미디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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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통합적 활동

- 양극화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도시농업, 공동체문화활동, 환경

: 주민들이 공동체 사업의 기획자가 되게 지원한다.

: 과정을 중시하는 프로세스가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중간지원조직

- 공공기관과 마을주민의 코디네이터

- 조직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네트워크 활성화

(3) 장기 - 성과

■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주도

-마을일꾼과 주민의 자발성, 열정을 극대화

■ 진정한 거버넌스 완성 -공무원+전문가+마을일꾼+주민

■ 공생적 삶과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복원 회복하는 마을 공동체

■ 다양한 마을공동체 :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공동체, Glocal 문화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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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추진과정의쟁점들

위와 같은 원칙과 비젼, 사업방향에서는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그 추진방안과 관련해서

는 서로 강조점을 달리하는 조직구상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되었다. 의견들을 크게 나누어 보면

한 흐름은 민간의 풀뿌리단체 및 마을공동체 관련 역량들을 네트워킹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중간

지원기구의 설립은 자치구 센터의 토대구축에 집중해서 서울시단위의 기능은 광역적 지원기능

에 한정하자는 것이었고, 또 한 흐름은 서울시와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정책협의권한의 확보

와 종합적인 지원기구 조기구성을 통해 마을단위의 기반확대와 민간주도형의 사회혁신 토대를

구축하자는 데 강조점이 있었다. 이 두 흐름이 일정한 조정과 절충을 통해 2012년 정초에는 두

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었다.

그 하나는 마을공동체 서울네트워크 (약칭 마을넷)의 제안이었고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지원사

업단의 구성 제안이었다. ‘마을넷’은 서울지역의 모든 마을공동체 관련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망

의 성격으로 정보공유와 발신, 상호교류, 마을공동체 활동의 원칙공유와 의제설정, 민-관

간, 민-민간 공동협력사업 추진, 중간지원기구 및 지역재단의 설립 기초 마련 등의 사업을 하

기 위한 목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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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후의 마을넷 추진은 자치구별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자치구별로 마을넷을 구성해가는 것

으로 외화되었다. ‘지원사업단(센터준비단, 추진단)’은 서울시에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 기

초적 사업(마을의제설정, 지역조사, 인프라구축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활동을 진행할

단위로 공개모집 형태로 구성원을 모집하였고(책임자 유창복) 1월 중순부터는 20여명 규모의 상

시적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마을공동체담당관’(기존 조직의 과에 해당되며, 2개팀으로 구

성)을 신설하여 2012년 1월 2일자로 담당관(과장) 공개모집에 들어갔다(여러가지 사정으로 실제

담당관이 업무를 시작한 것은 6월달이 되어서였다). 더불어 2012년 상반기 중에 마을공동체 활성

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7~8월에는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하였다. 서울시와의 거버넌스는 '(가칭)

마을공동체 서울시민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구성은 시민사회 추천인사와 서울시장

및 의회 추천인사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사업 방향을 심의토록

하고 시행정과 시의회, 민간시민사회가 그 합의내용에 따라 실행토록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월달 각 자치구별 모임을 조직한 데 근거하여 3차풀뿌리 집담회가 금천구청에서 열리고, 서울

시의 각 실국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조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시의회에서 2월말 마을공동체만

들기지원조례가 제정되면서 지원센터 설립작업이 구체적 일정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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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단’은 3월초 내부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지원센터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건

을 갖추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선다.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협의창구

를 정례화하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대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였

다.

마을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사업 및 예산계획의 수립이 4월경까지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

서울시마을공동체 담당관의 공모 및 선정이 5월 달에 이루어지고, 사단법인 ‘마을’의 인사채

용절차가 5월말과 6월초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마을지원센터에 대한 위탁공모 및 선정작업

이 6월과 7월 초에 걸쳐 진행되었다. 예상과 달리 마을지원센터의 역할배치 등을 둘러싼 실

무협상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였기 때문에 정작 마을지원센터가 업무를 개시한 것은 8월말이

되어서였고 개관식은 9월 11일에 치루어졌다. 2월말 조례 제정 이후 정식으로 센터가 일을

하게 되기까지는 운영 및 사업예산의 확보, 시의회에서의 위탁조건에 대한 심의절차, 위탁단

체 공개입찰과 선정, 실무협상 등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이다.

이 6개월의 기간에 행정과의 의견갈등과 조율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서울시지원

사업의 표준행정절차 문제와 센터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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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표방한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은 시민참여보장, 마을

주체의 자발성과 역량강화에 맞는 프로세스, 형성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포괄적으로 원칙적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 실행방안(행정의 지원행위)을 규율하는 표준행정절차에 가서

는 기본방향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원칙의 실현을 오히려 방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표준행정절차에 따르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관련 각종 지원사업은

(2012년 35개 분야 725억 예산) 종합지원센터로의 창구일원화를 통해 사업신청과 제안서 작성,

현장조사, 심층상담, 설명회, 실행계획 작성 등 거의 전 과정에 종합지원센터가 관여하게 되어 있

는데 실제 여건상 지원대상에 대한 현장조사 등 행정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표

준행정절차는 서울시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들을 한 방향에서 규율하

고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원사업 집행담당자들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으며, 이는 서울시

각 부서의 책임성과 유연성을 약화시키고 자치구와 현장주민커뮤니티의 자율성을 저해하여 수동

적 태도를 갖게 만들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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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원센터의 주요기능과 관련해서도 실제 설치과정에서 위탁을 준 행정쪽과 위탁을 받은

민간쪽 간에 센터의 역할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 각 실국의 마을공동체

관련사업의 대민 집행창구로서 지원대상에 대한 현장조사와 상담 등 행정보조적 역할에 강조

점을 두고 있는 행정당국의 요구가 한편에 있고 독립적 중간지원기관으로서 민간주도적 모델

실행과 사례 발굴, 조사연구, 인재육성과 네트워킹, 분야 간 협력,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민간 쪽의 인식이 또 한편에 있었다. 이 양자 간의 차이가 센터인력의 역할구성이

나 예산편성 등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서울마을지원센터의사업과조직

1) 3대전략과제와 5대인프라구축

서울마을지원센터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협동도시 서울’, ‘마을지향행정’, ‘주민주도형의 마

을만들기 활성화’이다.

‘협동도시 서울’은 호혜적 관계망과 협동경제를 통해 협동체가 활성화된 도시공동체를 만들

자는 비젼이다. 여기서 협동체란 시민이 상호 협조하여 자활하거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는 모든 공공적 조직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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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민간단체, 작은도서관, 공동육아, 의료생협, 협동조합, 마을기업, 시민개발회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협동체의 씨앗들을 발아시키고 서울을 바꾸는 숲으로 육성하는 것이 협동도시

서울의 상이다. 이를 위해서 마을공동체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각종 협동체들의 활동과 그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협동생활문화의 확산을 도모한다. 공적 지원에 있어 직접지원보다는 보

충성의 원리를 적용하고 충분한 인큐베이팅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필요성에 충실하고, 관계망

에 기초한 자기 자원 조달에 충실하도록 유도한다. 분야별 협동체들의 협력과 마을금고, 지역화

폐 등 공동체들의 내부거래와 상호부조 활동을 강화하도록 노력한다.

‘마을지향행정’이란 성평등을 위한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처럼 마을분야도 마을친화적 관점

으로 관련 행정제도와 관행을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절차, 예산제도, 평가지표 등 마

을공동체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주민주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기

본내용으로 한다.

마을지향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현장으로의 권한위임과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 주민역량의 강화 등을 위해서는 예산계획의 수립과 집행,

지역의 공공자산운영의 권한위탁 등 주민생활과 밀착한 현장단위로의 행정권한의 위임이 이루

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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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만들기와 관련된 많은 권한들이 서울시보다는 자치구, 자치구보다는 읍면동, 읍면

동보다는 주민공동체 단위로 위임되어야 한다. 또 지역현장단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복지․문

화․자원봉사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구조가 창출되고 여성․노인․장애인․청년 등 다양한 계층

과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각계의 시민대표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구

성하는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실질적, 내용적 거버넌스 구조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형의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행

정의 지원을 점차 줄이고 주민의 자립, 자율적 활동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마을지원센터는 주

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마을조사, 마을의제 발굴, 퍼실리

테이터 지원, 마을일꾼 지원 등을 행한다. 행정의 마스트플랜에 주민이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계획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실질적인 주민주도의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벌이도

록 지원한다. 지원센터는 교육, 일꾼 양성, 인프라관리를 기본사업으로 하며, 초기의 현장지원

업무는 점차 자치구로 이양해 간다. 이를 위해 마을일꾼의 활동여건 개선 지원, 마을일꾼의 재

충전과 자기계발 지원, 경험의 체계적 정리를 통한 사례 확산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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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치구중간지원조직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구 마을넷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 교육, 자치구

와의 협업)을 하고 자치구 마을지원센터가 민간의 자립적 역량을 기초로 설치되도록 지원한다.

자치구 마을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와 통합적 형태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유도한다.

지원사업의 절차, 예산, 평가제도에 있어 다음 표와 같은 내용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분 내 용

절 차

- 맞춤형 수시공모 지원

“배식에서 뷔페식으로

인큐베이팅 지원”

- 입구는 넓게 출구는

좁게 “깔대기형 지원”

- 관이 일방적으로 요건을 정하여, 공간을 짓거나

외형적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키는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구분

- 주민이 준비된 수준(성장단계) 만큼 주민 스스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을 유도하는

‘인큐베이팅식’ 전략임. (마을기업사례 참조)

예 산 - 포괄예산제 도입
“꼬리표예산에서 바구니예산으로”,

독자적인 기금설치 고려.

평 가

- 과정 평가, 사람성장

평가, 질적 평가지표

(마을사업 & 공무원

평가)

- 행정의 지원이 마을차원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시키는

- 것으로 귀결되었는가?

- 마을에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이 축적되고 있는가?

- 절대적 평가보다 상대적 평가, 변화정도 평가

- 마을지향행정 제도화의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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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원센터는 앞의 3대 핵심사업 외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마을교육,

아카이브, 뱅크, 맵핑, 미디어 등의 5대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① 마을교육시스템 : 마을이 일꾼을 만들고 일꾼은 마을을 만든다. 마을일꾼은 마을기자, 조

직가, 아키비스트, 교육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이들을 육성하여 스스로 강사가 되도록 지원

한다. 마을대학, 열린 마을학교, 민관합동교육, 마을배움터, 기자학교 등 다양한 마을학교를

활성화한다.

② 마을아카이브 :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의 집합이 마을이다. 고비용저효율의 중앙 집중형이

아닌 저비용고효율의 과정중심의 참여형 방식을 추구한다. 마을아키비스티를 양성하고 마을

살이의 기록문화 캠페인을 전개, 확산시키다. 마을만들기의 경험과 사례를 축적하고 전파할

수 있는 공간과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한다.

③ 마을미디어 : 마을주민들이 미디어의 소비자에서 미디어의 생산자로 전환되도록 지원한

다. 다양한 마을차원의 미디어 시스템 지원, 마을미디어 허브를 통한 교육 및 기자재 지원, 공

론장으로써 마을뉴스,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채널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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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커뮤니티 맵핑 : 마을의 공간자원, 단체자원, 인적자원, 프로젝트 등 다양한 마을자원을

맵핑한다. 시민과 지자체가 쌍방향에서 자원을 파악하고 등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다.

⑤ 마을뱅크 : 마을공동체는 우리가 만들고 모두가 돕는 방식이다. 각 마을의 공동체 자조

계모임 등을 활성화하고 네트워킹하여 협동조합형 출자로 기금을 조성한다. 서울시 사회투

자기금, 지역재단 등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상의 마을교육, 아카이브, 뱅크, 맵핑, 미디어 등의 5대 인프라가 온라인으로 상호 연결

된 종합 플랫폼으로 마을포탈을 상정할 수 있다. 마을포탈은 준비되는 만큼 조금씩 단계적으

로 완성되어 가는 포털이다.

2) 6대세부사업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는 마을지원센터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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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

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

7.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관리

8.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같은 조례상의 규정과 앞의 3대 핵심사업 및 5대 인프라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사업은 다

음과 같은 6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주민주도형 의제만들기 사업

- 우리마을프로젝트 등을 통해 주민모임이나 단체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지역의제 발굴과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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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적 사업이나 지원이 아니라 주민들의 필요에 기초한 점진적 성장 프로세스로서의 마을

계획이 되도록 유도

- 주민교육, 마을일꾼 육성 등 사람의 성장과 관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② 마을교육 사업

- 주민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마을일꾼을 육성

- 마을교육 콘텐츠 개발, 강사단 양성 및 파견

- 마을기업, 마을미디어, 마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일꾼을 양성함으로써 , 마을공동체

활성의 견인차가 되도록 지원

③ 부문/지역 네트워크 사업

- 마을공동체사업의 부문, 지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서울 외의 지역, 부문별 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 시의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공동

체 사업의 정책을 발전시키고, 마을의 종합적 성격에 맞는 협력의 방안을 강구

- 마을기업, 문화, 복지,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시범사업을 통한 협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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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사업 및 마을자료실 운영 사업

- 마을일꾼 현장보고서, 마을연구 간행물, 마을공동체DB, 마을자료실 운영

- 마을행정 실태조사, 마을공동체 사업 모니터링 등

-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함으로써 행정혁신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

들의 마을활동에 필요한 정보자원을 서비스

⑤ 홍보콘텐츠 개발 및 국제교류 사업

- 홍보콘텐츠 개발, 마을공동체 담론논의의 장, 마을포털 등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 국외 마을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한 사례소개, 현장탐방 등 국제협력을 도모

⑥ 시민참여프로그램

-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의 마을살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획사업, 마을문학상 운영 등 다양한

시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안내

-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마을박람회를 통해 시민과 공유, 마을공동체 사업의 비전

과 계획을 발전

센터 수탁제안서는 이상의 3대전략과제 및 5대 인프라 구축 과제, 6대 세부사업 등을 종합하

여 다음 표와 같이 년차별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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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출발 성장 성숙 혁신

2012.7~ 2013년 2014년 ~2015.6

핵심전략
일꾼육성,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확대,

자치구역량강화

협동체 강화,

지원제도 공고화
혁신전략 개발

주요성과지표

(누계)

마을

수

씨앗 : 30개

새싹 : 30개

희망 : 15개

씨앗 : 100개

새싹 : 50개

희망 : 25개

씨앗 : 200개

새싹 : 80개

희망 : 50개

씨앗 : 250개

새싹 : 100개

희망 : 80개

인원 일꾼 : 100명 일꾼 : 200명 일꾼 : 400명 일꾼 : 500명

서울시

마을종합

지원센터

목표
2013년 상향식
사업계획 수립

마을지향
행정실시

마을지향행정
공고화

마을지향행정
혁신안 도출

업무영역

- 마을일꾼양성체계

- 주민주도

마을계획수립

- 마을인프라

구축 시작

- 현장직접지원업무

자치구 이양

- 마을인프라확대

- 협동체시범사업실시

- 각 부문과협동 사

업확대

- 자치구 현장지원

이양완료

- 장기전략개발

- 장기전략공론화

행정
-행정절차,예산제도

개발
-자치구거버넌스구축

- 주민주도마을계획의

행정지원체계완성
- 행정혁신종합평가

행사
마을박람회 개최

: 마을사례공유

마을박람회 :

마을축제와연계

마을박람회 :

전국마을사례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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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버넌스 체계와 센터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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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거버넌스체계와센터의역할

서울시 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는 마을공동체담당관이며, 민간출신을 공채로 뽑았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지원센터는 관설민영(官設民營)의 형태이며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 위에 정무부시장과 민간의 인사가 공동대표를 맡는 거버넌스 조직

으로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마을 관련 실국장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동

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 위상과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최상위 심의 기구이다.

위원회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운영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각 자치구별로는 마을넷이 조직되고 있다. 마을넷은 현재 자치구 범위에서 민간 마을만들기 주

체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점차 마을단위로의 확장과 일반주민의 참여확대를

꾀하고 있다. 행정과의 관계에서는 민간의 대표성을 갖고 협력파트너로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

지만 대부분 회의체로 운영되므로 집행력은 취약한 편이다. 마을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마을

을 지원하려면 최소 자치구 차원의 지원센터의 설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현재는 성북구만

이 설치되어 있다. 각 자치구의 마을넷 역량이 취약하고 민관간의 거버넌스도 취약한 현실에서

형식적 지원센터의 설치는 관주도의 성과주의적 마을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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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원센터는 주민의 부족한 역량을 보충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한다. 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욕구) 및 필요한 자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조직이며, 공동체 활성의 후원조직, 수요와 정책의 매개자, 네트워크 중개자

의 역할을 한다.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49

시정연이 진행한 국내외의 기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조사분석연구

에 따르면 센터의 기능은 ‘사업지원, 네트워크 형성, 사업모니터링 및 평가, 조사 및 연구, 교

육 및 홍보’이며, 이 기능의 세부 내용은 ‘사업구성 지원, 컨설팅, 현장지원, 네트워크 형성, 사

업모니터링, 사업평가, 자원조사(DB화), 연구, 교육, 홍보’이다. 서울시 마을지원조례에서도

센터의 기본 역할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사업계획 수립․

실행 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홍보․전파, 자원관리, 기타 지

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설치과정에서는 위탁주체인 담당행정조직에서 정책연구나 기획 기능의 축소폐

지와 서울시 각 국실 지원사업 현장조사 등 행정보조업무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등 센터운영

과 사업, 예산편성 등에 있어 센터의 자율성을 지키고 고유 목적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많은 장

애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시 마을지원센터는 센터장과 5개의 국실로 구성

되어 있다. 총 26명의 민간활동가들이 일하고 있으며 2012년도 예산은 약 10억 5천만원이고

2013년도 예산은 20억(경상비 13억 포함) 내외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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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별 구체적인 업무편성은 다음 표와 같다.

센터장 센터사업총괄

마을사무국 경영지원실 마을기획실 마을지원실 홍보협력실

∘센터사업총괄보좌

∘市실·국마을사업 협력총괄

∘ 市 실·국 마을사업 현장 조사

운영

∘ 市 실·국 사업 접수 및 일반상

담

∘센터사업전화안내 및상담

∘인사·조직·복무 관리

∘ 기관경영평가·감사, 市 행정요

구자료대응

∘계약·물품구매·시설물품 관리

∘ 직원교육·복리후생·직원소통

프로그램운영

∘ 예산(추산)집행, 결산 등 회계

업무

∘ 급여 ·제수 당 ·사 대보 험 ,

세무업무

∘사무편람관리·문서·그룹웨어

관리

∘ 혁신형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개

발및조율

∘마을박람회기획운영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모니터

링

∘ 부문별 마을공동체사업 정책개

발조율

∘ 부문별 마을공동체사업 및 정책

개발및조율

∘ 신주체(청년,여성)마을일꾼 발굴

·양성사업

∘ 마을넷(마을현장) 네트워크

활성화

∘마을상담원교육 및관리

∘우리마을프로젝트

∘마을일꾼발굴및양성교육

∘마을강사정보은행 운영

∘ 마을공동체 교육 콘텐츠 개

발및보급

∘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주민교

육운영

∘국내마을공동체네트워크활성화사업

∘마을공동체명사강연회 운영

∘마을공동체시민홍보

∘마을현장조사·연구사업

∘ 마을 아카이브 조성 및 체계화

사업

∘ 국제 마을공동체네트워크 활

성화사업

∘ 마을공동체 홈페이지 등 온라

인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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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을공동체의지속가능성을위한정책과제

2012년도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35개 단위사업에 약 72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27

개 부서에서 집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토대구축에 종합지원센

터 운영, 마을일꾼 발굴․육성 등 5개사업, 함께 나누는 복지공동체 만들기에 서울품앗이, 청소

년 休카페 조성 등 11개사업, 함께 만들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 만들기에 기업육성, 도시농업

지원 등 5개사업, 신나고 재미있는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예술창작소 조성, 작은도서관 지원 등

14개 사업이 분포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현황을 보면 사업진척도가 떨어지는 사업도 많이 있고, 사업추진

율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마을공동체사업의 취지에 맞게 올바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기

준에서 본다면 검토해보아야 할 지점도 많다.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분류된 많은 사업들이 기존의

실국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을 약간 수정하여 마을공동체사업 취지로 사업목적을 변경한 경

우도 있고,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의 미확보로 사업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내용이 유

사하고 연계성이 높아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기존 담당부서의 관성 때문에 개별 사업

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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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민주도’라는 핵심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천의지가 미약하여 아직까지 관주도적･편
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마을활동가들과의 협의를 생략한다거나 기존의 단순공모 방식을 반복한다던가 하는 것이 그 예

이다. 지역별 특성, 주민의 욕구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마을별 개성이 반영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만 주민주도를 표방하는 것이 아닌 내용적 측면에서 실

질적인 주민주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단순히 기존사업을 묶은 채 관 주도로 추

진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선정과정부터 주민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단체장의 특성에 따른 일과성 사업으로 반짝 주목을 받고 추진되다가

흐지부지될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서울시정의 새로

운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집중해서 함께 해결해 가야 할 정책과제들이 있다.

1)민간주체네트워크강화및구단위지원조직구축 :마을넷과구지원센터

이 과제는 마을공동체사업이 뿌리를 내리고 확산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미 현재 서울지

역의 마을공동체사업 관련한 민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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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넷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시민, 단체, 전문가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자생소모임, 부녀회, 비영리풀뿌리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동적

인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복지관 등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모든 기관과 개인,

전문가가 다양한 수준에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마을넷은 완결된 조직이 아니라 참여자

들이 주체가 되어 계속 만들어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적극적 의지를 갖는 활동가와 단

체의 참여로 시작되지만 활동의 성과를 축적하면서 수많은 마을커뮤니티와 전문 지원기관들을

창출하고 그 구성을 확대시켜 시민사회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별 마을넷은

지역의 형편에 따라, 자율적으로 그 운영방식과 활동내용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마을넷의 주요한

역할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의제설정프로젝트의 추진

-. 인적․ 물적 자원조사

-. 마을일꾼 발굴 교육, 주민교육(마을대학)

-. 민관파트너십구축사업

-. 구단위 중간지원조직 준비

-. 마을단위의 주민조직, 마을기업 추진모임 등 마을커뮤니티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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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일꾼･리더의 육성 등 주도자로서의 주민역량과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에 초

점을 둠으로써 공동체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은평, 강북 등 17개 자치구에

서 마을활동가들이 결합한 마을넷이 만들어지고 민과 관 사이에 협의와 협력이 진행되고는 있

지만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그 범위도 구단위를 넘어 마을단위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

다.

서울시는 광역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이고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역현장 추진

주체인 자치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관련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성동구 등 11개구

이며 10개구는 추진 중에 있으나 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은 성북구가 유일하다. 시․구 매칭사업

일 경우 자치구의 예산부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치구간 재정격차로

사업 추진에 속도 차이가 존재한다. 자치구의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인센티브 성과

지표도 애초에는 기존 관성대로 교육횟수, 회의개최수, 마을기업 육성 갯수 등 가시적 결과에

치중한 정량적 지표여서 마을공동체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성적 평가방법으로 보완한 바 있다.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55

2)지역현장중심성강화와주민자치내실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더 많은 행정권한을 시민공동체로 위임하고,

지역사회의 경영을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는 협치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즉, 지역현장으로의

권한위임과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을 이루는 지역

자원의 발굴과 연계, 주민역량의 강화 등을 위해서는 예산계획의 수립과 집행, 지역의 공공자

산운영의 권한위탁 등 주민생활과 밀착한 현장단위로의 행정권한의 위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가급적 지원내용의 논의결정단위를 주민생활권에 가까운

단위로 과감히 위임해야 한다. 현재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방식은 서울시의 직접지원사업이

중심이 되고 자치구는 사업비를 교부해주는 창구 정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비교적 지역현

장과 연관성이 높은 자치구단위의 중간지원조직(마을넷 등)조차도 그 역할이 불분명하다. 가

장 바람직한 방향은 자치구 수준을 넘어서 더 주민생활권과 밀착한(행정구역으로 동단위 등)

지역단위의 주민자치공동체가 포괄적인 권한과 자원을 위임받아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그것까지는 못가더라도 최소한 자치구단위까지라도 권한을

위임하고 역할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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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시스템을 보더라도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기초자치단체인 구 단위를 중심

으로 사업의 기획과 행정절차가 돌아가도록 하며, 서울시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

원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참여예산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자치제도의 내실화를 꾀해 마

을공동체사업의 주민기반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 초기에 있어 아

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 운영되기만 한다면 마을공동체사업의 실행실효성을 높일 수 있

는 유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현재는 씨앗을 뿌리는 초보단계라 대부

분 다양한 주민모임을 활성화시키거나 기존 단체들이 실행주체가 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발전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특정한 지역범위를 단

위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사업을 벌이거나 종합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때 주민참여방식으로 공공자원의 투입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그것이 실

제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실효성을 갖게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를 위한 훌륭한 제도적

기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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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사업의 주민기반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아파

트자치 관련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각종 자생단체, 상가번영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존 조

직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 내의 주민대표성과 관계성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와 네트워크 활동

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시설 운영에 있어서 민간전문

가의 조력을 받도록 하고 공공서비스 영역의 민간 위탁 확대, 공동생산의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는 지역커뮤니티활동에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 활

동도 마을공동체활동과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폭과 주민대표성을 강

화하는 등 위상과 권한을 제고하여 행정보조기구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3)마을지향행정과인프라구축,마을지표의제시

지원방식에 있어서 마을주체의 자발성과 역량강화에 맞는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마을공동체 형

성단계별 맞춤형 지원절차를 개발하고, 마을공동체 지원기금 등을 조성하여 기존의 관성적인 사

업비 위주의 예산지원방식이 아니라 자생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고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는 예산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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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일방적으로 요건을 정하여 시설공간을 짓거나 외형적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내용을 상세하게 구분하

고 주민이 준비된 수준(성장단계) 만큼 주민 스스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장을

유도하는 지원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차려놓은 밥상을 제공하는 ‘배식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골라먹을 수 있는 ‘뷔페식방식’이고 입구는 넓고 출구는 좁게 하는 ‘깔대기

형 지원’방식을 통해 마을공동체역량을 인큐베이팅하는 지원방식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예산지원방식은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단년제 회

계결산방식과 행정지도감독의 용이성을 앞세운 까다로운 회계처리방식 등이 개선되어야 하고,

사업기획과 집행감독의 주도권을 행정이 독점하는 예산지원방식(꼬리표예산)이 아니라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포괄적인 예산을 설정해놓고 상황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필요한 만큼 집행할

수 있는 예산집행방식(바구니예산)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기금’

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원발굴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때문에 행정의 지원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에 신

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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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장기적 전망을 갖고 꾸준히 자원을 투입해야 할 영역

이 있다. 마을공동체활동의 토대를 튼튼히 할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영역이 그것이다. 특히 사

업의 초창기에 공공자원의 투입을 적극화하여 사업이 자체탄력을 받아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공동체사업의 인프라형성은 커뮤니티활동을 위한 공용시설과 장비를 발굴하고 늘리는

사업, 커뮤니티 뱅크, 커뮤니티 아카이브, 커뮤니티 맵핑, 커뮤니티 미디어, 학습교육연구지원

시스템 등에 대한 조성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공동체활동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

도록 돕는 것이다. 그런데 인프라형성이라고 해서 기존의 관성대로 하드웨어적인 시설공간에

대한 투자와 가시적 지원에 치중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러한 인프라들의 내용을 채우고 확

대해나갈 수 있는 인재와 프로그램을 육성하고 문화와 시스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마을지원센터와 마을넷 등 민간영역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기반조성을 위해 마을

교육, 아카이브, 뱅크, 맵핑, 미디어의 5대 인프라 구축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 5대 인프라가 온라인으로 상호 연결되고 네트워킹되도록 온라인

허브, 또는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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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은 준비되는 만큼 조금씩 단계적으로 덧붙여갈 수 있는 유연성을 갖도록 한다. 온

라인뿐 아니라 마을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공간을 활용해서도 ‘마을정보자료실’, ‘마을일꾼사랑방’

과 같은 소통과 정보교류, 학습의 장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온, 오프의 시너지를 만들고 마을공동

체사업의 기반인프라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전향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이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고 서울혁신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는 서

울시민이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고 주기별로 그 개선치가 측정될 수 있는 목표평가지표,

피부에 와닿는 ‘(가칭)마을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GNP와 같은 경제수치로 한나라

의 발전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았다, 하지만 요즈음에는 UN이나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도 생태환경지속가능성, 공동체구성원과의 접촉빈도, 정부에 대한 신뢰, 외부인에 대한 관용 등과

같은 내용들이 측정되는 ‘행복지수’를 도입하여 국가별 순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평가지

표는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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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대비 결과측정과 같은 가시적이고 단편적인 정량적 평가지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

을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강화정도,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의 축적과 같은 변화정도를 측정하

는 목표지향적이고정성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을지표’는마을공동체의특성상마을주민이스스로만들어가는과정을거치는것이중요하다.

시민들스스로가자신이지향해나갈목표를만들어가는과정자체를조직하는것만으로도사회혁신

의새로운계기를만들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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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사회혁신단

공동체정책 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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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회혁신단 공동체정책 2020~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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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중간지원조직 현황

도시재생센터(기초1, 현장센터4개소)

거제시 사회적 공동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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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중간지원 조직, 도시재생뉴딜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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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

- 전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및 분석자료

- 거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

-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전략



중간지원조직의 형태 , 조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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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중간지원 조직구축 , 형태, 현황

1. 마을공동체 조직구축 및 형태

- 공설공영, 공설민영, 민설민영, 민설공영

-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등

-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

- 전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현황 및 분석자료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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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개 지자체-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조례제정

(2019년)

-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 2012년을 기점으로 조례제정 수가 급격히 증가함

- 2007년 강릉과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개 개소

형태분류 : 직영 / 위수탁 / 기타

마을중간지원 조직 현황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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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운영 방안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1.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설치계획제안
2.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계획수립목적
3. 민간위탁의개념과필요성
4. 공동체의개념및정의
5. 마을공동체중간지원조직의개념
6. 마을공동체중간지원조직의현황
7.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설치개요
8.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민간위탁근거
9.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기능
10.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초기운영전략
11.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5대 운영원칙
12. 지역공동체모델유형별사업, 중앙부처별공모사업
13. 마을공동체만들기마을자원의유형
14. 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절차모델
15. 거제시마을공동체사업의연차적추진
16.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설립절차 – 행정
17.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비전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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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

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②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 정립과 확산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조직 설치

③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마을 사

업을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설치 - 공무원은 잦은 인사 이동으

로 전문성․연속성이 떨어짐, 운영 형태 중 민간위탁의 형태를 권장



개방형직위공모를통해민간전문가 채용

124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1-1

① 민간위탁 전 단계로 일반임기제 또는 전문임기제로 민간의 전문

가를 개방형직위로 채용하는 방법- 공동체활성화 총괄 진행을 위한

정책수립, 중단기 계획수립, 지원센터 개설 전 주민활동가 양성 및

인큐베이팅 후 지역주민 참여형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 구성, 초기

업무 특성상 시간선택제 전문관제도 등 거제시에 적합한 형태 선택

② 사례 - 서울시 공동체담당관(4급), 인천시 공동체협치담당관(4급),

대전시공동체 정책담당과장(4급), 당진시 지속가능발전담당관(5급),

평택시 마을공동체 전문관(5급) 등 다수사례 중 거제시에 맞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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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①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살기 좋은 거제시 만들기

- 마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주요 실현 방안 제시, 특화사업개발

② 주민자치 실 현,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본 방향 제시

③ 타 시도, 지역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 정책방향과 전략 마련

④ 주민주도의 마을계획, 의제발굴, 마을총회 등 추진지원

⑤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실천

⑥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렵 거버넌스, 정책마련

⑦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 민민 네트워크 구축

- 도, 시군 행정지원협의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도시재생센터, 사회적경제조직 및 주민자치회 등 협력시스템 구축



민간위탁의 개념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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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위탁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공무원을 통해 직접 처리하지 않

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

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저렴한 행정비용

(Cost-Less)으로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경영적 시각에서 행정업

무를 관리하며 공공부문에서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고 민간을 통해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은 주민들의 다양한 서비스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80년대 초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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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민영화와는 달리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민간

위탁은 대부분 서비스 계약(Contracting Out)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예전에는 행정관청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의 경우에만 민간위탁하였으

나, 현대행정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맡겨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

하고, 둘째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

고 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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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간위탁의 추진은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상 행정조직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정부가 지향하

는 규제개혁 측면 뿐만 아니라 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위임과 위탁의 비교

같은점
다른점

위임 위탁

행정권한을 본래의 권한자에게

그대로 유보한 상태에서 수임․수

탁 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함

하부행정기관이나 보조 기관

을 대상으로 함 (주로 상하 관

계간에서이루어짐)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함. ( 주로

수평관계간에서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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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 공+사 영역 > <민간부문>

자치단체 직접

공 급 형

⇨

민간위탁

⇨

․ 기업화

․ 공사

․ 공단

․ 제3섹타

⇨ 민영화
․ 민간대행

․ 용역계약

․외부자원활용
책임운영기관

(Agency)

서비스 공급방식에 있어 민간위탁의 위치



공동체의개념및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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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전적 정의 :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할 때 그 조직을 일컫는 말

- 조례상 정의 :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마을에관한일을주민이결정하고추진하는주민자치공동체를말한다.

- 연구자들의 견해

․ 김경일 : 구성원들 사이의 심정적, 정신적 일체감 또는 이해 관계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소집단

․ 박병춘 : 협의적으로 물리적 공간으로서 일정 지역을 주요 기반 으로 하며, 지역 주

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

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단위체

․ Taylor : 공유된 신념과 가치를 지니고 구성원들 사이의 직접적이고 다면적, 복합적 관

계를 보이며 호혜성의 실천으로 구성된 집합형태



마을공동체중간지원조직의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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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이 다양한 형

태로 설치 및 운영되고 있음에도 개념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서울시 조례의 경우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기본조례에서 사회적경제 내에서의 역

할로 한정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정의

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중간지원조직 자체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은 없음(정병순 &

황원실, 2018: 9)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포괄적 개념 정의가 없으나 학자들의 논의에 따르면 중

간지원조직은 공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촉진자, 공적교육자, 참여조직의 역량 강

화 역할, 조직 간 협업 장려 및 조정 역할, 네트워킹 조직 역할 등 협력을 활성화하

는 촉진자적 역할을 가지고 있음(Shea, 2011; 고재경 & 주정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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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은 서로 다른 두 조직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원활하게 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자원의 동원과 연계를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

고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조직임(Briggs, 2003: 3)

또한 중간지원조직은 서로 다른 두 조직, 특히 행정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을 잇

고, 양자 간의 연계를 활발하게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도

정의됨(박세훈·임상연, 2014).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뿐 아니라 지원 조직

에 대한 자원 조달 및 역량 강화, 참여주체의 조직화 및 네트워킹 활성화 등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의 목표와 맥락, 관리 유형에 따라 역할은

조금씩 다를 수 있음(Schorr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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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95개 지자체-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조례제정

(2019년)

-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 2012년을 기점으로 조례제정 수가 급격히 증가함

- 2007년 강릉과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개 개소

형태분류 : 직영 / 민간 위수탁 / 재단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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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위 치 : 미정(유휴 공유재산 또는 민간시설 활용)

○ 설립형태 : 민간위탁(계약기간 3년, 재계약 가능)

○ 조직구성 : 2팀 5명(센터장 1, 교육홍보팀 2, 사업지원팀 2)

센터장(1)

사업지원팀(2) 교육홍보팀(2)

・마을발전계획수립

・공모사업맞춤지원

・네트워크교류협력

・민관합동거버넌스

마을리더교육

사례발굴홍보

홈페이지관리

・찾아가는역량강화

・마을활동가교육

・아카이빙사례홍보

・홈페이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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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7조 (운영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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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센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마을공동체활성화 관련 컨설팅 및 육성 지원

3. 마을공동체사업의 기초조사·사업분석·평가·연구

4. 마을공동체활성화 네트워크 사업

5. 마을공동체활동가 발굴 및 육성

6. 마을공동체활성화 관련 교육·홍보·전파등

7. 그 밖에 마을공동체활성화에 필요한사항

거제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6조(지원센터의설치및 기능)

9



10

①상 그리기 거제시마을공동체기본계획수립, 행정,센터협지시스템구축

②활성화기반조성 거제시마을공동체활동가양성교육, 권역별찾아가는교옥

③지속가능관계망 민관네트워크, 민민네트워크구축,마을공동체거버넌스구축

④특화사업추진 거제시지역자원발굴,특화된의제발굴및 실행, 리빙랩방식

⑤공감확산 민관합동워크숍, 거제시마을공동체한마당, 맵핑, 자료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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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사업추진전략과연차별추진로드맵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초기운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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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거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5대운영원칙

1. 상향식 마을공동체 활동
-관주도 Top down방식이 아닌, 주민주도 Bottom-up 방식

2. 주민요구 맞춤형
- 주민들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 리빙랩 참여

3. 주민역량에 맞춤 단계별 지원
-단계별 성장사다리(씨앗, 새싹, 열매)방식으로 체계적 지원

4. 394개 마을(리통) 중심의 원칙
-마을단위 공모사업 진행 및 의제발굴, 주민 삶과 밀접한 사업전개

5. 18개 면동 주민자치회 결합의 원칙
-주민자치회 별 마을계획을 통환 마을의제 찾기, 마을총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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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체유형 주요활동 및 특징

지역산업형 o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 내 소득 선순환시스템 창출

향토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역 내 공동체 조직이 활동하는 것으로, 향토자원의 발굴

을 통한 창업,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교육훈련, 일자리 매칭 등), 네트워킹 등 사업

지역교육형
o 지역주민의 생애경력을 개발, 가정과 학교, 학교 이외에서 실시, 사회교육을 아우르는 평생교육

전생애(life-long) 또는통생애(life-wide)에걸쳐배우는모든학습으로 다양한장소와 기회에 실시(학교

교육, 사회교육, 문화 활동, 스포츠 활동, 여가 활동, 자원봉사활동, 기업 내 교육, 취미 등)

지역복지형
o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복지*,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열어 나가는 복지,

지역사회와 개개인들의 긍정적 순환구조 형성, 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

구중심으로 스스로 해결

지역안전형
o 지역의 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재난·재해, 교통안전사고 및 사고위험, 범죄와 관련된 지역안전 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생활 확보, 재난방지와 안전확보 차원 공공시설물 설치·관리, 감

시·단속, 긴급복구 등은공공부문의 역할이므로, 공공부문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문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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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체유형 주요활동 및 특징

문 화 역 사 형 o 지역의 고유한 문화․역사적 자원*을 보전․활용하여 지역적 특색을 살린 개성 있는 지역정체

성과 공간 창출 및 지역민의 자긍심 고양

가옥, 거리, 상가 등의 물리적 생활환경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유래, 역사적 사건, 민속,

전통산업, 생활 및 생산 활동의 역사 등과 관련된 무형적 속성

다문화지원형 o 외국인들 생활공간, 관련 인프라 등이 공간적으로 집적하여 형성된 다문화 공간*을 대

상으로 지역의 구성원들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유도

외국인 노동자밀집지구형, 다문화 가정지원형 등

생 활 정 비 형 o지역주민거주지역의환경정비,생활의질향상노력*을통한주민의삶의질향상

마을테마 만들기, 담장정비, 문화‧여가활동, 특화거리조성, 벽화사업 등

환 경 생 태 형 o 지역의 환경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의 환경생태자원을 소재로 추진*

환경생태보전형, 환경생태 순응형, 환경생태개발형, 마을텃밭 가꾸고 나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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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연
번

건
수

소관
부처

부서 사업명

1 1

고용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2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 3 사회적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4 1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죄예방 컨설팅

5 1 과기부 미래인재양성과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6 1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7 1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8 1

농림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사업

9 2 친환경농업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

10 3 과학기술정책과 도시농업 공간조성 사업

11 4 원예경영과 2020~2021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12 5 지역개발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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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
번

건
수

소관
부처

부서 사업명

13 6

농림부

농촌재생에너지팀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사업

14 7

농촌사회복지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사업

15 8 농촌축제 지원사업

16 9 농촌유학 지원사업

17 1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2020년문화재지역 주민 공감정책 사업

18 2 고도보존육성과 고도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19 1 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다함께 돌봄사업 확충

20 1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사업

21 2 산림일자리 발전소 운영 사업

22 3 산림 신품종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사업

23 1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

24 2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사업 개요

25 3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26 1 행안부 안전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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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
번

건
수

소관
부처

부서 사업명

27 2

행안부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사업

28 3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29 4 주소정책과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혁신성장산업 창출 지원

30 5

주민참여협업과

청년 활력 및 자립 지원

31 6 현장중심 지역문제 해결 지원 – 시민안전 확보

32 7 주민 체감형 디지털 지역혁신 활성화(공감e가득)

33 8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활용 지원

34 9 행정정보공유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확인 서비스재정지원 공모사업

35 10 지역공동체과 마을기업 육성 사업

36 11 사회통합지원과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조성사업 지원

37 12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소규모 재생사업(행안부 협력형)

38 2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39 3 교육시설과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40 2 복지부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 부처별 세부자료는 별도파일



마을공동체만들기마을자원의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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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만들기사업의절차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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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내용

①공동체형성

②공동체학습

③현장학습

④마을자원조사

⑤마을계획수립 마을의 더 좋은 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마을총회

⑥마을단체설립

⑦마을공동체사업

마을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것과 마을이 가진 문제를 함께고민

우리 마을과 비슷한 고민을 해결한 마을 우수 사례 벤치마킹

워크숍, 마을문제 찾기, 해결방법 모색, 전문가 참여, 주민 역량교육

마을의제 개발, 마을의 인적, 물적, 역사적, 사회적, 문화자원 잦기

마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모사업 참여,고유번호증 발급

마을사업추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모니터링, 컨설팅 실시



1차년도 (2021) -도입

마을공동체패러다임전환

씨앗단계공모사업진행

① 민선7기 마을정책 실현준비

② 기존 마을공동체사업 협력

③ 2021년 사업계획,예산수립

④ 센터 위탁 및 직원역량강화

⑤ 기초조사, 인식확산 홍보교육

2차년도 (2022) -성장

지속가능한마을공동체
기반구축
씨앗, 새싹단계공모진행

① 1차년도 기본사업 지속수행

② 코디네이터, 마을계획 등

③ 주민역량강화, 마을포럼 등

④ 사회적경제 연계한 마을정책

⑤ 마을플랫폼,종합DB운영관리

3차년도 (2023) -확장

마을공동체와경제적자립의
주민주도성확장
씨앗,새싹,열매공모진행

① 1,2년차 기본사업 확장

② 마을공동체 종합계획수립

③ 거제형 마을공동체 매뉴얼

④ 거제형 모델마을 구축, 홍보

⑤ 종합성과측정,모니터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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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2

03

04

05

운영형태선택
직영, 민간위탁, 재단법인등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관부서지정

시의회동의예산편성(인건비, 
운영비,사업비) 수탁서넝절차진행

민간위탁을위한 사전조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협약체결, 사무편람, 지도감독
사후관리방안마련, 운영위원회구축

06

중단기 발전계획수립, 단계별
공모사업(씨앗,새싹, 열매단계)

거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설립절차-행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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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역량강화(교육, 워크숍운영)
•지역협치체계구축(권역, 마을, 교
육청, 대학등연계)

•거점운영(마을사랑방운영)
•주민+행정+활동가

거제시마을공동체사업을지원하는
통합적거버넌스의거점

거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지역혁신모델

공동체 활성화

마을경제 활력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조직 지속가능공동체

주민중심공동체

민관협력공동체

공동체간네트워크

사회적경제 협업
주민중심
마을공동체

민관협력거버넌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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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거버넌스포럼의정연구회

마을공동체전담조직(공동체팀)

+
행복한

마을공동체

융복합지원체계구축

•역량강화(주민,활동가, 공무원)

•사업발굴및사업추진지원
•정책지원
•마을플랫폼구축
•종합정보체계구축과관리
•네트워크교류확산
•연구, 조사, 홍보
•각종공모사업추진컨설팅
•유관정부공모사업등대응

거제시마을공동체정책자문단

거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비전과목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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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추진 전략

1. 정체성 Identity

2. 역량강화 ability
3. 네트워크 network
4. 정책사업 지원
5. 통합 지원체계 수립
6.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7. 조직혁신
8. 마을공동체 융복합 추진
9. 주민자치 업무 흐름도
10.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과 네트워크 강화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전략

1 거제시 마을공동체 전문기관, 중간지원조직 위상과 역할 정립

주민자치와지속가능성에기반한독립성과자율성, 사업수행에있어서전문성과통합성

을견지하는거제시의마을공동체를종합지원하는전문중간지원기관

①컨트롤타워 거제시마을공동체, 유관사업연계지원통합시스템구축

②마을정책전략연구 중앙정부연계, 광역단위마을공동체사업정책과전략수립

③인적물적자원발굴 거제시내 마을공동체사업의촉진및활동을위한자원발굴

④거버넌스소통체계 관련주민주체, 읍면행정공동체담당자들과신뢰의거버넌스

⑤마을공동체자문단 중간지원조직의전문성보완, 직원의직무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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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전략

2 역량강화 ability 거제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주민역량 강화

연대와협력의철학가치에기반한마을공동체활동에대한인식확산

전문인력양성, 주민역량강화, 시민사회등 다양한풀뿌리주체에문호개방

①전문인력양성,콘텐츠구축 : 행복디자이너, 마을계획, 마을코디, 청년활동가 등

②마을공동체관련통합안내상담창구개설 : 마을공동체만들기,  사회적경제연계 등

③마을공동체인식확산 :찾아가는마을학교 , 상시상담체계구축, 주민참여행사개최

④민관협치 100인원탁토론, 공동체포럼, 워크숍 등대상별, 분야별주민교육시행

⑤컨설팅: 주민학습모임, 공동체활동운영지원,  민관갈등예방,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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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전략

3 네트워크 network 거제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한 마을플랫폼 구축

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가함께하는네트워크(사람과사람, 마을과마을), 

시행정, 마을공동체간상호협치모델이작동하는마을플랫폼

①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협업을통한마을공동체, 마을네트워크구축

②마을정책조정회의, 마을공동체네트워크의 정례화 – 유관기관/단체의협업체계구축

③ 시마을담당부서와 협업회의체 구성으로마을정책플랫폼구축 -민관합동워크숍

④마을공동체포럼, 컨퍼런스개최, 전국및 시군단위마을넷대화모임지원,홍보강화

⑤마을공동체, 지역재생관련전문기관및 광역·기초단체중간지원조직간네트워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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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전략

4 정책사업지원
마을공동체 , 지역재생 사업 분야별 주민활동 발굴
사회적경제영역 협업 체계 구축

마을공동체만들기와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문화공동체, 교육공동체

주거복지 등분야별주민활동및정책사업의효과적으로운영지원

①중간지원조직 주민주도, 전문성, 유연성의가치실현을통한효과적사업지원

②맞춤형지원 거제시의특성과지역(장소)의특성에 맞는맞춤형지원

③통합지원 마을공동체, 재생, 사회적경제, 주거복지등 기존사업연계

④마을모델구축 마을공동체기반공모, 재생, 주거복지, 자립형마을모델 구축

⑤네트워크지원 마을공동체만들기관련정책, 사업, 주민(청년)네트워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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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전략

5 통합지원체계수립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위한 지역(장소)중심 차별지원

마을공동체에 통합적추진, 사회적경제영역 등기존거제시의각종 사업과의연계성

을높이고, 지역(장소)별로마을공동체의비전을명확히하는확장성에 중점

①통합적추진 기존에진행한마을공동체를기반으로마을공동체사업지원

②컨설팅, 평가 마을공동체사업지원, 기존사업모니터링기반지원체계수립

③공모기획운영 기존사업의토대위에발전적마을공동체사업비전사업개발

④정책적연계 마을단위, 지역단위(조례)마을계획수립지원, 필요사업연계

⑤주민협의체구성 대상지역별로구성,공모사업, 마을계획, 교육등의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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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전략

6 종합정보시스템구축,운영관리 조사 · 연구, DB구축, 정책개발, 

거제시의 마을공동체활동과사회적경제등유관마을공동체사업데이터베이스구축

중·장기정책및 사업의활성화를위한연구사업, 국가·대외사업의연계개발

①지원센터전문인력 마을공동체만들기정책연구등,도센터수탁과제수행

②마을공동체매뉴얼 마을공동체매뉴얼제작및 연구(도시,농산어촌구별, 사업별)

③ DB구축과정보제공 마을공동체관점에서지역, 마을자원조사, DB구축정보제공

④마을공동체연대 향후개설되는지역별마을공동체네트워크연대한사업추진

⑤마을기본법등대응 마을기본법대응,정부공모사업추진, 주민자치연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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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전략

7 조직혁신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혁신적 조직관리

공공법인의지속 가능한재정운영기반 구축, 투명한재무관리를통한공공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고 , 조직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의 추동력을높임

①공공성 마을공동체공공조직으로서의공공성및 효율성 제고

②투명성 공공법인으로서재정운영기반과투명한재무관리수행점검

③조직혁신 조직혁신모델의정립을통해지역사회혁신모델구축

④조직문화 지역사회와네트워크를구축하여지역사회와함께성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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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한국사회의 마을만들기 전개와 발전

- 주민자치 정책의 방향과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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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마을만들기 전개와 발전

1. 마을만들기의 의미

2. 마을만들기의 의의

3. 우리 사회 마을만들기의 전개과정

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과 설립 현황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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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만들기의의미

1)마을만들기도입과정에서의논의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의 특정 실천사업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엄밀히 이 용어는 일본의 ‘마찌츠꾸리(まちづくり)’라는 용어를 직역

한 것이다. 그것이 지금은 지역에서의 시민운동단체만이 아니라 일반 도시계획 학자와 행정에

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라는 실천적 용어는 각각의 주체에 따라 약간은

차별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사용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이를 주민들이 참여한 물리적 공간 개

선사업 정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그 다른 한 편에서는 주민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공동체

만들기로 사용한다. 이 두 간극 사이에는 또 다양한 차별적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다. 아무튼, 이

러한 차별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유되는 공통적 인식은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발전시

키는 주요한 주체라는 것과 이들의 주도적 참여라는 과정을 통해 이 실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던 초기에는 ‘마을만들기’라는 용어 자체

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하지만,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사회운동의 방향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 인식이 확

산되었기에 마을만들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과 방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ㆍ실험ㆍ실천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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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의 마을이라 함은 바로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농촌의 경우에도 일견 전통적 촌락공

동체가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듯하지만, 점차로 산업화의 여파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되었

다. 즉, 공동체로서의 마을이 점차로 약화되고 있기에 새로이 마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마을‘만들기’를 선호하는 이들은 마을‘가꾸기’가 마을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거나 개선한

다는 등의 하드웨어적 의미에 국한되기 쉽고, 겉모습의 치장이나 장식과 같은 소극적인 의미가 강

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마을만들기는 마을 환경의 물리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문화를 만들어 가는 등의 소프트웨어(software)적 의미까지 함께 포괄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웃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마을가꾸기보다는

마을만들기라는 말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적극적이고 주체적

인 의미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정석, 1999)

‘가꾸기’와 ‘만들기’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든, 마을만들기가 단순한 물리적 환경의 개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꾸기’와 ‘만들기’의 차이

점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앞에서 언급한 의미로 이미 통용되고 있다는 점

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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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들기’를 ‘가꾸기’로 환원한다고 하여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해석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미 우리 사회의 주요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는 마을만들기가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마을’의의미와마을만들기

마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공유되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다만, 그 내용들은 대부분 마실을 다

닐 만한 거리의 촌락 단위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마실을 다닐 만한 거리’라는 설명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리, 좁은 범주의 지역을 설명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곤란하다. 마

실을 다닌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친밀한 관계망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을은 행정구역 등 공간과 인구수 등으로 구분되는 물리적 특

성만으로 규정할 수 없고, 그보다는 상호 관계망을 중심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마을은 지

도에서 표시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적 범주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긴밀한 공

동체적 관계망을 보다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닌 ‘마을’이 갖는 약간의 차별적 이유를 규명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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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동체의 공통적 요소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힐러리란 사회학자가 정리한 지역

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 tie)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체의 이 세 가지 공통 요소 중 맨 처음에 언급된 ‘지역성’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희미해져 왔다. 그것은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데, 같은 지역을 매개로 하지 않는 새로

운 형태의 공동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직장 내의 공동체, 온라인 공

동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마을에는 공간적 의미도 분명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

다. 따라서 마을은 ‘일정한 공간에 거주하는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바라보

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초창기부터 마을만들기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현장

활동가들에게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용어를 설명하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다.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수많

은 공동체에 대한 실험과 언급들은 같은 지향을 가지고 실천되고 사용되어 온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이를 사용하는 이들마다 차별적인 뉘앙스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는 힐러리라는 사회학자가 공동체의 세 가지 요소를 추출해 낸 것도 공동체에 대한 정의라

기보다는, 그간 사용되고 실험된 수많은 공동체 관련 언급과 실천들에 있어서 공통 요소 세 가

지 추출해 낸 것이라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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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오랜 동안의 공동체 실험과 논의를 발전시켜 온 현대 공동체주의에서 이야기

하는 공동체의 몇 가지 원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현대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핵심적

개념들로 긴밀한 상호부조적 관계망, 사회적 공동선의 실현, 공동체적 방법을 통한 공동체

건설을 강조한다. 즉, 공동체는 단지 구성원들만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폐쇄적 개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동체적 가치를 확산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려

는 개방적 지향을 갖는다는 것이다. 또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에 있어서도 효율적이

라는 명분으로 공동체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오

랜 동안의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설명은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전통적

촌락공동체를 다시 복원하자는 의미가 아님을 잘 보여준다. 전통적 촌락공동체는 그 구성원

들의 내적 관계망에 있어서는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 도시 공간과는 다른 상호부조적 질서와

관계망을 지닌다. 하지만, 전통적 촌락공동체는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몇

가지 핵심적 가치들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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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전통적 촌락공동체가 상호부조적 관계망이라는 공동체의 핵심적 요소를 충족시키

지만, 그 관계망을 좀 더 들여다보면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전통적 촌락공동체는 공동체의 필요조건을 담고 있지만, 충분조건까지 만족시킨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공동체는 어떤 실재적(實在的) 존재를 두고 그것이 공동체다 또는 공동체가 아니다 라

고 명쾌하게 규정할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공동체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공동체는 특정

한 결합 정도 이상의 관계망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동체는 매우

느슨한 형태로부터 매우 긴밀하게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비록 공동체적 관

계의 정도가 느슨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체라 하지 않을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 공

동체를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그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면, 주민들에게 공동체는 비록 좋

은 것이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는 다양한 정도와 층위에서 가능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

요가 있다.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170

그래야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나와 너무 먼 그런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내가 행복하게 참

여하고 사회적 관계를 편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될 수 있다. 즉, 그래야 공동체는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닌, 나도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모습으

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동체는 하나의 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고, 현실 사회에서의 실천은 그 지

향을 추구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것은 공동체고 저것은 공동체라 할

수 없다’는 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그러한 실천과 노력이 지향하는 바를 강조하는 것이 실

천적으로 더욱 바람직하다. 그 지향이라 함은 구성원들의 내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부조적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자 하는 것, 외적으로는 사회적 공동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방성

의 확대를 의미한다. 즉, 관계망을 보다 깊고 넓게 하는 지향을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공동체

는 실천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마을만들기는 전통적 촌락공동체를 우리 사회에 다시 복원하고자 하

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공동체를 규정하고 이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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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는 상호부조적 관계망 더불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개방적 영향력 지향, 공동체적인 방

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문화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사회‘운동(運動)’의 ‘과정’으로 자

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3)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는 보통 특정한 사업을 통해 실천되어진다. 그것도 대부분은 특정한 물리적 시설을 만

들거나 개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곤 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러한 실천활동 자체를 마을만

들기라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마을 만들기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을 만든다는 뚜렷한 목

표지향이 있다. 즉, 마을만들기에서 주민들에게 생활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특정한 물리적 시설을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은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 그보다는 이러한 실천활동들을 통해 주

민들은 참여의 기쁨과 성과를 느낄 수 있게 되고,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간의

관계를 공동체적으로 긴밀히 할 수 있으며, 결국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살고 싶은 마을로 인식하

고 변화시키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172

따라서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결국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로서의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공동체적인 실천 ‘꺼리’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

다면, 마을만들기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완수하

였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그 사업을 통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이들이 그 실천과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공동

체에 대한 긍정적 체험을 했다면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성과가 될 수 있다. 즉, 자신들이

함께 한 이웃들과 함께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거나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면,

그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성과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마을이 아

니라, 마을을 만드는 주체를 형성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만들어야 할 마을의 가장 중요한 요

소가 그 주체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망과 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라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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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마을만들기의의의

근대 서구에서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계약이 가장 합리적인 사회의 작동원리라는 주장이 나오

고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유로운 계약이라 함은 힘센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평

등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아무래도 힘 세고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계약이 사회발전의 가장 합리적 토대라는 이러

한 이론은 불평등한 계약을 용인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에 근본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다.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연구하면서 ‘적자생존(適者生存)’이란 개념을 진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발

견하였다. 즉, 그 환경에 적절히 적응한 생물 종은 살아남아 그 종을 번식시키고 번영을 구가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생물 종은 도태하고 만다는 것이다. 이러한 진화론의 논리가 사회적으로 받아

들여지면서, 사회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그 안에서 살아남는 이들이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반면, 이와 비슷한 연구를 통해 적자생존과는 전혀 다른 자연법칙을 발견한 학자가 있었다. 러

시아 학자인 크로포트킨은 적자생존 이외에도 상호부조적 관계를 통해 자기 종을 번영시킨 자연

법칙이 엄연히 존재함을 발견하고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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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자유로운 경쟁에 대한 환상에 깊이 빠져 있고, 또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

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에서 이 이론은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 찰스 다윈의 논리가 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등으로 매우 일반화된 자연법칙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이와 달

리 매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전파되고 있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날로 경쟁 위주의 사회로 고착화되어 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삶의 질

이 날로 피폐해진다는 문제인식으로 인해 공동체로서의 마을은 점차로 강조되고 있다. 크로포트킨

의 연구결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발전에 있어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상호부조에 근거한 공동

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 역시 자연의 법칙에서 충분히

통용되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

존의 경쟁을 중심으로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질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상호경쟁이 아닌

상호부조(相互扶助)를 통해서도 우리 사회를 충분히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질적인

변화란 그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방향의 변화라 하겠다.

기실, 최근 공동체로서의 마을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날로 경쟁 위주의 사회로

고착화되어 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삶의 질이 날로 피폐해진다는 문제인식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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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행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인식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겪은 것과 같은 이러한 사회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근본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을만들기는 그러한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내려는 사회운동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은 기존의 경쟁사회에서 승리한 소수 엘

리트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

은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변화는 일

반 대중 즉 풀뿌리(民草)들에 의해 주도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드는 마을만들기

는 무엇보다도 마을사람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발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과정

이기도 하다.

이는 주민들 간의 공동체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계망을 보다 깊게 하고 그

관계망을 우리 사회의 보다 중요한 작동원리로서 실현해 내고자 하는 개방성을 보다 확대해 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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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부조적 관계망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러한 원리가 우리 삶의 질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는 것이 진정한 마을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무언가를 실천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

업을 위한 돈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공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드는 과정으

로서만 그 의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자칫 돈을 들여 성공적으로 일군 하나의 사업이 마을만

들기의 모범적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즉, 사업 그 자체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들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형성되고 이들이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과

정을 추동하고 지속케 하는 것이 진정한 마을만들기인 것이고 그 의의라 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로부터 만들어 지는 조그마한 환경의 변화와 일상생활 태도의

변화는 오늘날 생존의 위험에 처해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 인식되어지기도 한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조그마하지만 구체적인 공동체적 참여행위는 결코 지역에 국한된 문제

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세계적

인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로도 지역에서의 공동체적인 직접 참여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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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장 잘 표현한 구호가 ‘Think Globally, Act Locally!’이다. 이 슬로건

은 1992년 리우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통해 전세계로 급격히 번져나갔는데, ‘생각은 지구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라는 직역이 우리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당시의 회의가 세계적

인 빈부격차와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를 다루는 것이었고, 그러한 고민의 산물 즉 합의

된 내용이 이 슬로건으로 표출된 것임을 감안하여 의역을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즉, “전세계

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먼저 지역에서부터 대안적인 변화를 일구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에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에서의

일상생활을 통한 조그마한 변화야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힘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그만 실천은 단지 외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

활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즉, 스스로 대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간디의 예를 통해 잘 이해할 수 있다. 간디가 남아프리카 공화

국에서 인도로 귀국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맨 처음 실천한 일은 공동체를 만들

고 물레를 돌려 자신이 입을 옷을 스스로 지어 입는 것이었다. 이는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로 통

치하면서 거두는 막대한 자본축적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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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국이 인도에서 재배한 목화를 싸게 구입해서 영국에서 옷을 만들고 이를 인도 민

중에게 비싸게 파는 행위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로부터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실,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는 단순히 폭력을 쓰지 말자,

저항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다. 그보다는 보다 대안적인 생활이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통해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관계를 극복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혁신적인 사회개혁이

라고 믿었고 이를 세계에 주창했던 것이다.

결국,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공동체적 관계망을 만들고 이를 위해 공동의 욕구를 대

안적인 방법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만들기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치지 않고 우리 세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길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

고 그러한 인식의 공감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마을만들기는 그러한 대안적 실천의 철학과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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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리사회마을만들기의전개과정

우리 사회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중반부터

이다. 하지만, 마을만들기가 지향하는 바, 실천의 방법으로 삼은 내용들은 그 훨씬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있어왔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편으로 아직 이 시기에는 마을만들기가 일부 지역

사회운동을 하는 이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통용되었다는 점에서도 마을만들기 운동이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다만, 그 운동의 흐름이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때가 이 당시부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마을만들기는 여러 시기를 거치며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마을만들

기의 발전 및 전개과정을 몇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마을만들기 이전의 마을만들기 운동 흐름(1990년대 중반 이전)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과정을 통해 살고 싶은 공

동체로서의 마을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주민자치(住民自治) 운동이라는 의의도 충족시킨

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는 마을만들기를 위한 오랜 역사가 존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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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두레 등과 같이 지역주민들의 자조적인 협동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모

두 마을만들기의 역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마을만들기의 역사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깊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먼 역사를 뒤지지 않더라도 현대 사회운동의

역사에서는 마을만들기에서 지향하는 바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78년 양평동 철거민들이 현 시흥시 신천동으로 집단 이주하여 건설

한 공동체 마을 ‘복음자리’이다. 이 마을은 세계적으로도 마을만들기의 모범사례로 거론된다.

이 복음자리 마을은 철거민들이 돈을 모아 땅을 사고 그 곳에 공동체 주택을 건설하여 집단거

주하면서 형성되었다. 정작 우리 사회의 마을만들기 역사를 거론할 때는 이 복음자리 마을이

등장하지 않는 편이지만,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마을만들기운동에서 복음자리 마을은 파키

스탄의 ‘오랑기 파일럿 프로젝트’만큼이나 유명하다.

그 이후에도 소위 달동네라 불리우는 저소득층밀집지역에서도 오랫동안 마을만들기와 같은

주민공동체 사업을 다양한 형태로 실험해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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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8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주민운동의 흐름들이 도시빈민운동이라는 사회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자신들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그러한 흐름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1990년

대 이후 주민들의 자치적인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다시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한 대표적인 지역사례로는 금호ㆍ행당ㆍ하왕지역 철거민들이 철거 이후의 공동체 마을

에 대한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그리고 ‘건축일꾼 두레’, ‘실과

바늘’ 등과 같은 생산자 공동체를 주민들이 만들고 실험한 것들도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들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이러한 실천사례들이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로 정의되고 사용되지 않

았다. 이러한 사례들은 그 주체가 주로 저소득층이었다. 이는 이들이 지역에서 건설하고자

하는 공동체가 이들의 생존을 위한 절실한 자구책이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의 운동은

관점에 따라 ‘도시빈민지역운동’ 또는 ‘주민운동’의 중요한 한 방식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러

한 활동방식을 ‘지역공동체운동’ 등으로 지칭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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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YMCA에서는 1990년대 초반 사회운동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국가 만들기’에서

‘사회 만들기’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오늘 날 마을만들

기와 같은 지역사회에서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었다. 이후 1994년부터는 ‘지역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1995년부터는 지역보다는 ‘마을’이라는 용어가 보다 공동체적

범주와 어울린다는 판단 하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2) 마을만들기 도입기(1996년부터 2005년)

우리 사회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마찌츠꾸리(まちづくり)’가 우리 사회에 수입되면서부터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을만들기가

일본에서 수입된 것인 양,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일본이 원조인 양 여기는 경향도 일정 부분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의 마을만들기는 오히려 유럽의 지역사회개발 방식에서 배운 바가 크

다. 또한 유럽으로부터 시작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도 마을만들기운동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을만들기가 어디에서 수입된 것으로 받

아들이는 것은 적절치 못한 시각이다. 다만, 이 글에서 일본의 ‘마찌츠꾸리(まちづくり)’와의

연관성을 누차 강조하는 것은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일본의 그것으로부터 차용되었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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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로 실천사업이 시작된 때에는 지금과 달리 시민운동 영

역에 주로 국한되었다. 1996년, 현재의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를 비롯한 교통환

경에 관심을 가진 단체 및 활동가, 연구자들이 모여 <걷고 싶은 서울만들기 운동본부>를 출

범시킨다. 이때만 해도 아직은 모인 이들이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하지

만, 주민들의 일상적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심을 가진 이들이 모이면서, <걷고 싶은 도

시만들기 시민연대>가 1997년에 창립되었다. 이때부터 마을만들기의 유명한 사례로 거론되

는 ‘녹번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사업’, ‘인사동 역사문화 가꾸기 운동’ 등이 전개되

기 시작했다. 특히, 인사동에서의 사업은 많은 도시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

었다.

이러한 활동의 와중에 일본으로부터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수입되어 일부 시민운동가들에

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 김찬호가 번역한 『이런 마을에서 살고 싶다』는 일본

마을만들기 관련 번역서가 출판되었다. 당시 시민운동의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한국에 전격

적으로 소개된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는 많은 이들에게 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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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 사회에서 마을만들기라는 용어와 개념을 강조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90

년대 중후반이라 할 수 있다.

이 후 도시에서는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쌈지 공원 만들기’, ‘어린이 통학로 확보운동’ 등으

로 확산되었으며,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자 유명세를 탔던 사례는 대구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었다. 이 사례는 행정의 정책으로도 받아들여져, 주차공간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결

하는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부터 표피

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삼덕동의 담장 허물기 사업은 단지 담장을 허물어 골목길을 넓혔다

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는 지속적 활동이 있었기에 마을

만들기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것이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도시지역의 주요한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아파트에서도 마

을만들기와 관련한 활동들이 전개ㆍ확산되기 시작했다. 소위 ‘아파트 공동체운동’이라 불리

는 이러한 운동의 사례들은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또는 사랑방 만들기, 임대아파트에서

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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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례들은 1999년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정석이 발간한 보고서 ｢마

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기본방향(Ⅰ) :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례연구｣를 통해 여타 우리

의 마을만들기 사례들과 함께 일부가 소개되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1990년대 후반 금산 건천리 생태마을 사업을 필두로 강화도 장화리, 무주

진도리, 홍성 문당리 생태마을 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화천 토고미 마을, 양평 부래미

마을, 단양 한드미 마을, 남해 다랭이 마을 등의 사례는 매우 유명한 사업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농촌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과 달리 마을만들기가 정책으로 추진되기 이전부

터 농촌개발사업이란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원과 결합하여

다양한 ‘농촌 살리기’ 사업, ‘그린 투어리즘’ 등의 사업이 추진되기도 했다.

이 시기 후반에 등장한 농촌의 대표적 마을만들기 사례로는 진안군을 들 수 있다. 진안군의

경우에는 군수의 적극적인 의지와 마을만들기 전문가가 결합하여 진안군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며, 이는 마을만들기 확산기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

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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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마을만들기확산기(2006년부터)

마을만들기의 확산기로 분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무래도 2006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살기 좋

은 지역만들기’사업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당시 참여정부는 2005년말부

터 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지어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기존 시민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있던

마을만들기를 벤치마킹 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2006년 2월 청와대 균형발전위원회의 ‘살

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 발표를 시점으로 본격화되었다. 당시 균형위의 ‘살기 좋은 지역 만

들기’가 표방한 주요 목표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

으로 도시와 농촌의 품격 높은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재창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당시 행정자치부가 중심 부서로 돼서, 건설교통부의 ‘살기 좋은 도시 만

들기’, 농림부의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등 전 부서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정책

은 기존의 사업들에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전개되었기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물론, 건

설교통부의 경우 일부에서 아파트에서의 커뮤니티 형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중앙정부의 정책

표명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 시기부터 보다 탄력을 받기 시작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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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시 지역 만들기 사업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행정자치부

의 역할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뿐만이 아니라, 각 지

방자치단체에도 이 사업과 관련한 사업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물론, 중앙

으로부터의 하향식 전달이기는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사업들

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셈이다.

이러한 정부의 의욕적 정책 추진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었지만, 마을만들기운동이 지

역사회에 크게 확산되는 데에는 분명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정부의 이러한 정책 추진이 당시

주민자치센터의 고민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기도 했다. 1999년 도시지역으로부터

시범실시된 주민자치센터는 2006년 경에 이르러서는 전국의 거의 모든 읍면동에까지 설치되었

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일반적인 활동 및 사업은 일회적인 문화ㆍ취미 위주의 강좌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쏟아졌고, 행정에서도 새로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다. 이러한 욕구와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시기

적으로도 잘 결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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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모범적 사례들로 마을만들기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전국의 주민자치센터들에서는 마을만들기가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기 시

작했다. 이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양적으로 엄청나게 확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2000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전국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별도로 마을만들기 사

업에 대한 평가와 지원 등의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센터의 운영 주체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인다. 그리고 주로 주민자치‘센터’의 사업으로 접

근하다보니,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의 욕구와 창의적 아이디어보다는 화단 만들기, 벽화

그리기, 주민축제, 동네 청소, 불우이웃 돕기 등과 같은 몇 가지 아이템에 집중되는 현상도

심한 편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된 일부에서는 창의적 마을

만들기 사례들이 나타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주로 주민

들의 의지보다는 행정의 의지가 강한 곳에서 주로 발견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국의 거의

모든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요한 자기 사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마을만들기는 더 이상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통용되는 개념

에 머물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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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로 지역의 유지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만들기

에 대한 경험을 먼저 갖고 있던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하는 사례들도 다수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 마을만들기도 다양한 분화를 시작한다. 그것은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로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반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 소득

창출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마을 기업(커뮤니티 비즈니스)이라는 영역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

이 대표적이다. 특히, 마을 기업은 도시지역보다는 지역주민 전반의 빈곤문제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더욱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이 결합하는 공공예

술의 형태도 이 시기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민간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2005년 말 정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정책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

체에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활동을 하던 활동가들이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다. 2006년 4월에

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민간단체 1차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이어서 같은 4월 말에 대전에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모인 ‘2006 마을만들기 활동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190

그리고 같은 해 6월에 2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참여자들은 <마을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결

성을 결의하였다. 이후 이 네트워크가 그리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성 이후에 몇

차례의 워크숍과 토론회가 개최되는 정도의 활동에 머물렀다. 그런 와중에 2007년부터 정부

의 지원으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개최되었고, 전국 네트워크는 이 대회에 민간의 주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이 전국대회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확산과 활동성과 공유 등의 목적으로 2007년부터 개최되

기 시작했다. 2007년 1회 대회부터 4회 대회까지는 당시 군 차원에서 마을만들기를 의욕있게

추진하던 진안군에서 개최되었고, 2011년을 쉰 뒤 2012년에는 창원에서 제 5회 대회가 개최

되었다.

4) 마을만들기 발전기(2008년부터)

확산기를 거치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과 관련한 보다 체계적인 지

원기구인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다. 소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그것이다. 행정과 주민의

중간에서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과 활동을 발전기로 분류한 이

유는, 이들 센터들의 활동을 통해 우리의 마을만들기도 단순한 재정 지원을 통한 사업유도를

넘어서는 발전적 모습들이 점차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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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존 행정에 의한 재정 중심의 지원이 아닌, 보다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 또한 지원센터의 역할이 점차 자리를 잡고 활성화되면서, 마을만들기에서도 기존

의 일회적 사업 중심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과정이 활

성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처음 만들어 진 것은 2008년 경기도 안산시에서였다. 애초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안산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꾸준하게 지원센터의 건립을 시장에

게 요구했고, 그것을 시장이 결국 받아들임으로써 전국 최초로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지

원센터>가 설치되었다.

이후 이러한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는 14 곳에 이른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

직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지니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 “한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현황과 과제”에서 보다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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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과 설립 현황

1)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그 역할

우리 사회 마을만들기 전개과정에 있어 확산기와 발전기를 구분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과 확산이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현황과 관련해서

는, 최근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18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이 수치는 정확한 것이 아니다. 대학 등 순수 민간 차원에서 설립한, 마

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나 연구팀 등도 여럿 있기 때문이다. 이들도 마을만들기를 전문

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현황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

할 수 있으나, 일단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공식적으로 그 역할 및 위상을

확보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만을 다루고한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의 임의적 지원센터들은 현황

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운동과 관련해 행정과 관련 시민단체, 관련 시민단체

사이, 행정과 마을만들기 주체인 주민, 시민단체와 주민 등을 상호 연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

으로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이러한 마을만들기 지원센

터의 위상과 역할은 정확히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그것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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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이라는 표현은 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앞서 마을만들기 지원센

터의 기본적인 역할 및 위상과 다르지 않다. 중간지원조직은 NPO(또는 NGO)의 활동을 지원

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NPO와 NPO, NPO와 행정기관, 기업 그리고 주민사이에 중개자 역할

도 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일본에는 이러한 중간지원 조직이 2007년 기준으로 288개가 설립

되어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된다.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크게 일곱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강내영이 인용한

‘네트워킹 및 교류촉진’, ‘정보수집ㆍ제공기능’, ‘상담 및 컨설팅 기능’, ‘조사연구기능’, ‘인

재육성 및 연수기능’, ‘활동지원 및 조성기능’, ‘정책제안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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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일본)

기능 내용

네트워킹 및

교류촉진

단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교류회나 견학회, 그룹 등의

의사소통 나눔의 자리를 만든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수집ㆍ제공

기능

NPO나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NPO의 활동실태나 이벤트 정보 등을 요청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홍보지,

인터넷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상담 및 컨설팅 기능
워크숍, 그룹 토론의 방법에 관한 상담, 조직화, 매니지먼트, 신규 사업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컨

설팅을 한다.

조사연구기능

마을만들기 제도 등 합의형성 방법의 연구, NPO와 네트워크로서 실시하는 위탁조사 등 중간지원조직만이

가능한 능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NPO와 중간지원조직도 활동이 성숙해지면 서로가 연계해서 지역사회

의 시점으로부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 기능의 시초작업단계에 필요한 기능이다.

인재육성 및

연수기능
NPO가 전문연수 등을 통해 NPO와 시민의 스킬을 높이는 것을 도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활동지원 및

조성기능

NPO의 설립이나 스태프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이나 상담업무 외에 전문가 파견, 자금 조성, 사무국 대

행 등을 한다.

정책제안 기능
지역문제해결에 임하는 데 있어 새로운 사회시스템이나 방법을 구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관계하

는 NPO와 제휴하고 니즈를 근거로 정책제안기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자료:강내영 (2008), http://blog.daum.net/wed95/122 에서 재인용

http://blog.daum.net/wed95/122
http://blog.daum.net/wed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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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은 일본 이외에도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영국

의 경우에는 우산조직(umbrella organization)이라 불리는 중간조직들이 활성화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명칭으로는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조직(infrastructure Organization)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러한 중간지원조직이 community Future

Development Corporation 이란 이름으로 전국에 268개가 설립되어 있기도 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중간조직의 사례를 외국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활후견기

관을 비롯하여, 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네트워크 또는 협의회 등

의 이름으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2000년대 후반부터 많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중간지원조직들은 대부분 정부의 지원과 함께 따라오는 통제에서 그리 자

유롭지 못한 편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그리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영국의 사회적 기업 관련한 중간지원조직들은 민･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

어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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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사회적 기업 관련제도와 정책을 총괄하여 환경정비와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고, 민간은 사회적 기업과의 접점에서 직접적인 설립과 경영, 컨설팅, 지원을 전개하

는 등으로 그 역할이 명확히 구분된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은 그 위상에 있어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연결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들을 네트워킹 하

여 상호 공동체적 지원관계를 형성시키며,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관련 정책

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 컨설팅 등을 통한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마을만들기는 주민 주체 및 주도로 자신들의 지역을 살고 싶은 마을 즉 공동체적인 방법으로

스스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지향을 지닌 운동이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

되는 과정은 이러한 마을만들기 운동이 지역사회를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주도적 참여를 통

해 대안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고유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동원하

고 그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에 있어 행정기관이 일

정한 행･재정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의해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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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점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일반적 특성과 마을만들기 운동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보다 구체적 특성을 지닌 조직이자 거점이라 하겠다.

실제 우리나라에 설립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들이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이는 더욱 잘 드러

난다. 주로 하는 사업들은 공모사업 대행과 지속적인 컨설팅, 교육,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선

마을 만드는 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 지원, 주민 리더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지원 및 역

량강화 관련 사업, 외부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형성 등 지원, 정보의 허브 역할, 마을만들기

추진 지역들 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행정과의 협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소개한 일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2)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현황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국에 설립･운영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총 13개이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구체적으로 준비 중인 곳이 5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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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전국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현황

순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해당 지역 설립시기 비고

1 강릉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강원도 강릉시 2008

기설립

또는 실제

운영 중

2 북구 시화문화마을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3 산복도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부산광역시 2012

4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2012

5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 경기도 수원시 2011

6 안산시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2008

7 완주CB센터 전라북도 완주군 2010

8 전라북도마을만들기협력센터 전라북도 2009

9 정읍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2011

10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전라북도 진안군

11 남구마을만들기협력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2012

12 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2006

13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1

14 경기도 부천시 -

논의 중

15 경기도 안양시 -

16 경상남도 창원시 -

17 부산광역시 -

18 전라남도 순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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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만들어 지기

시작한 역사는 매우 짧다. 형식적으로는 2004년에 최초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충북대

학교 내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2006년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도 설립ㆍ운영

되었으니, 최초로 설립된 지는 햇수로 9년째를 맞이하는 등의 일정한 활동경험을 지니고 있

다. 하지만, 청주시의 그것은 대학에 소재한 한 연구팀이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

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의 그것은 행정에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이 일을 전담하는 공무원들로 별도의 팀을 만든 것과 같은 형태로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런 점에서는 아직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지만, 전라북도 진안군

에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외부 전문가들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행정부서 내에 마

을만들기 전담팀을 두어 운영해 왔다.

물론,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간의 자원을 동원

하여 행정과 주민 사이를 연계하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최초로 설립된 사례로는 경기도

안산시의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최초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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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경우, 당시 조례제정과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하던 <안산 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

크>에 지원센터 운영을 맡기는 등으로 본격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

터를 설립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설립 또는 실제 운영 중이라 분류된 곳 중에서도 아직 가시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되지 않은 곳도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시화문화마을지원센터는 전국에서

최초로 동 지역에 설립되는 지원센터라는 의의가 있고 지금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만,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과정 중에 있다. 또한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우에는 오랫동안의

마을만들기 경험이 있지만, 주로 행정이 나서서 스스로서 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해 왔고

2008년에 외부에 지원센터 설립을 염두에 둔 준비사무소를 개설하여 민간단체가 입주하고

계약직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였다. 지원센터의 근거를 명시한 마을만들기 기본조례가 2010

년 5월에 제정되었고,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2012년 10월에 공포되었다. 2012년 12

월에 지원센터가 공식적으로 개소하였다. 그 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현황을 살펴보

면, 대부분 2010년 말부터 2012년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간 우리나라에서 중

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축적한 경험이 매우 일천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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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그간 경험을 평가하는 작업은 섣부를 수 있겠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안적 지역사회 발전의 개념과 틀로 마을만들기가 점

점 더 그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에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점에서 비록 그 경험이 깊지 않지만, 지금까지

의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은 새로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 과정

에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현황

1) 설립 및 운영과정의 주도성에 따른 분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체계를 관 주도, 민간 주도, 민-관 합동 주도의 세 가지

로 나눠볼 수 있겠다. 물론,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차원에서는 모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민

-관 협력형이라 볼 수 있겠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원센터마다 이와 관련한 구

분에서 약간의 차별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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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설립 단계에서의 주도성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의 경

우에는 순수하게 민간이 주도하는 지원센터의 모습을 보이며, 그와 반대로 광주광역시 북구

와 남구는 행정 주도의 지원센터 설립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의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위탁이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점에서, 행정이 직접 운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민간에 대한 위탁이라 보기도 어렵다.

광주시 북구 문화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문화마을만들기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마을만들기 지원역할을 하던 ‘시화마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인 사단법인

을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는 달리,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 행정 조직 내에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마

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둔 경우라 볼 수 있다.

그 외의 사례는 대부분 민관 협동에 의한 설립 과정이라 분류할 수 있다. 대부분은 민간의 제

안 -> 행정의 수용 -> 민간단체 위탁 또는 민간 전문가 영입 등의 순서로 설립되었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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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약간의 차별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데, 예로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

원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센터 설립 이전부터 활동하던 <안산 마을만들기 시민네트워크>가 지

원센터 설립을 요구했고, 또 이들이 직접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강릉시, 전라북도,

전라북도 정읍시 등은 시민사회단체 또는 민관협력기구라 할 수 있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에

서 자치단체장에게 설립을 요구하고 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역시 이들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와는 조금 다른 사례로는 서울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들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민간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사례는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라 할 수 있는데, 행정의 지원에 의해 성장한 주민지도력이 스

스로 사단법인 형태로 지원센터 건립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그간의 행정 주도 지원활

동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원센터 건립을 형성할 만한 성과를 보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안군에서 별도로 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진안군 행정과 지원

센터 추진주체 간에 긴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려는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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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상 및 운영 체계

(1) 조례 유무에 따른 구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위상과 관련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지원센터가 조례에 근거해 설립･운

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례의 근거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원센터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경우, 애초 조례와 관련 없이 운영되다가 2011년에 지방의

회로부터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기 때문이다.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205

<표 > 지원센터 근거 규정한 조례 여부 및 제정 시기

순번 지역 조례 조례제정 시기 설립시기

1 강원도 강릉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12.4 2008

2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없음(자치단체 범위 아님) - -

3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

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3 2012

5 경기도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2010.10 2011

6 경기도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2007.9 2008

7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2011.2 개정 2010

8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09.12 2009

9 전라북도 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5

(2009.12)
2011

10 전라북도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2010.5

2012.10
2012.12

11 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관한 조례 2008.5 2012

12 광주광역시 북구 없음. 시행규칙에 근거 있음 2006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11.10 2011

14 경기도 부천시 없음

15 경기도 안양시 없음

16 경상남도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2011.7

17 부산광역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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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전라북도 정읍시의 경우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가 2009년 12월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나, 2012년 5월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새로이 제정되면서 자

동으로 폐기되었다. 새로 제정된 조례에서는 지원센터의 설립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

하게, 전라북도 진안군에서도 애초 2003년 7월에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2010년 5월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기본조례」 제정과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진안군

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조례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

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진안군 지방의회와 행정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중요한 행정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포함된 조례가 없다고 표기된 지역 중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와 전라남도 순천시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가 있기는 하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에는 「아

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가 2004년 3월 제정되었다. 그러나 조례의 내용 중 마을만들기 지원센

터와 관련한 규정은 들어있지 않고 대신 시행규칙에 규정이 있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에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가 2007년 7월 제정되었으나, 조례 안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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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의 문화동에 설립을 추진 중인 ‘시화문화마을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그

활동 범주가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별도의 조례가 있을 수 없다.

앞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거나 구체적으로

설립을 추진 중인 곳에서는 대부분 지원센터에 대한 조례의 명문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는 비록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어도 제도적 안정성을 확

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광역시의 ‘산복도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조례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다. 하지만, 이 지원센터가 산복도로 지원센터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새

로이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향후 산복도로 지원센터와 별도로 마을만들

기 지원센터가 설립된다면, 현재의 산복도로 지원센터는 그 기능을 새로이 설립될 지원센터에

넘겨주거나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사업만을 특화하여 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센터가 아직 설립･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이 논의 중인 곳 중에서 부산광역시 외에도 경

상남도 창원시의 관련 조례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발견할 수 있어, 안정적 마

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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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논의 중인 곳 중에서 경기도 부천시와 경기도 안양시, 그리고 전라남도 순천시의 경우

에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이 원만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자치단체와의 관계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긴밀한 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상이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의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대부분의 지원센터와 행정의 사이

에는 사업방식 및 평가틀 등에 있어 차이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협조적 관계 이면에 상시적인

갈등관계가 존재할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지원센터의 민간 실무

자들이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이어지는 별도의 장에

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지원센터 설립 주체이기도 한 자치단체와 실제 지원센터

간의 관계가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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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지원센터와 직접 연관된 행정체계

지역 지원센터와 연관된 행정체계

강원도 강릉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

부산광역시 산복도로 마을만들기위원회, 행정지원 협의회, 창조도시본부

서울특별시 담당관실,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마을공동체위원회

경기도 수원시 전담부서, 행정지원 협의체, 좋은마을만들기 위원회

경기도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전라북도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전라북도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행정전담부서, 행정협조회의 등

광주광역시 남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

광주광역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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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위의 지원센터인 광주광역시 문화동의 ‘시화문화마을지원센터’ 이외에는 지원센터와

연관된 행정조직이 별도로 존재한다. 대부분은 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며 지원센터와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즉,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한 전반적인 심의･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위원회가 지원센터와 별도로 행정 내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일상적인 지원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센터 내부의 운영 주체들과 이중의 의결권이

행사된다는 점에서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회 대부분은 긴밀

하게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런 상충된 위상이 구체적 갈등으로 잘 표출되지 않는 편이

기는 하다. 하지만, 옥상옥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추후라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없

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경기도 수원시, 그리고 전라북도 진안군의 경우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관련한 다양한 연관 조직이 존재한다.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마을만들기

가 단일한 부서에만 연관되지 않고 다양한 부서들의 업무와 연관되어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취지에서 행정부서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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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부산광역시의 ‘행정지원협의회’, 경기도 수원시의 ‘행정지

원 협의체’, 전라북도 진안군의 ‘행정협조회의’가 그것이다. 이는 마을만들기를 행정과의 협조

하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라 할 수 있고, 그만큼 마을만들기를 해당 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 자치단체들에서는 지원센터와 위원회 이외에도 행정의 전담 부서도 별도로 두고

있다. 이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외에도 행정에서도 마을만들기를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삼

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행정의 전담부서 유무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행정의

활동 및 평가방식과 마을만들기 현장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지원센터에는 차별적인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상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행정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행정의 전담부서는 때로 지원센터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기대되는 것은 전라북도 진안에서 찾을 수 있다. 진안군의 행정 전담부서는 민간인 전

문가들을 별정ㆍ계약직으로 채용하여 마을만들기를 10여 년 동안 지원한 경험이 있기에 이러

한 간극의 중간에서 양 주체들을 잘 연결시켜줄 만한 역량을 축적해왔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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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원시와 서울시의 경우에는 행정의 전담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지원센터

와 행정 양 주체 사이의 간극을 원만히 매워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특히 서울

시의 경우에는 과장급 담당관을 관련 활동 경험자인 민간 활동가로 채용했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부서와의 갈등까지 중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물론, 서울시의 경우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활동한 지 반 년도 안 된 상태이고, 수

원시의 경우에도 이제 만 1년을 갓 넘긴 시점임을 감안하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행정과 지원센터의 갈등은 특히 성과지표와 관련하여 첨예하게 충돌할 수 있다. 아무래도

행정은 정량적 지표 중심으로 성과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라 예상되고, 그에 반

해 주민들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활동의 성과를 정성적으로 평가하

려는 경향이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행정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굳이 행정 전담조직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일 것

이다.

3) 지원 예산 구분

강원도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경우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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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이에 따라 행정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인건비 포함 운영비와 교육 및 컨설팅 비

용 등이다. 대신 공모사업은 행정에서 실행하며, 지원센터는 행정에서 지원한 공모사업의 추

진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광주광역시 북구와 남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행정

내부에 공무원들을 배치하여 운영하므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행정예산으로 집행

된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북구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므로,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는 않는다.

경기도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센터의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현 시장의 역점사업이다보

니,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센터로서는 예산 및 운영규모가 가장 크다. 이는 공모사업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에서도 그러한데, 참고로 교육사업비로 책정된 예산만 5천만 원이다.

경기도 안산시의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08년 설립 이후 시장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그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예산규모나 상근인력이 조금씩 늘어나는 중이다.

주요 예산은 공모사업과 인건비 포함 운영비이다.



꽃처럼아름다운거제시마을공동체

214

전라북도 완주군의 CB센터는 완주군수의 역점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자체적으로 운영비 지

원 몫을 줄이고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일부를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전라북도 정읍시 마

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민간 상근자 2명 외에 행정에서 파견한 마을간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정 지원은 컨설팅 비용을 받는 정도이다. 정읍 센터는 아직은 민간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력기관이라는 위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사업은 시의 시민창안대회 등

형태로 이루어지며, 해당 사업 시행 과정에 지원센터가 결합하여 지원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최근 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 의회에서 부결되어, 2013년부터 지원센터 운영이 불투명해 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원센터에서는 최근 출범한 마을사업지구들의 협의체인 지역동동체협

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이를 중심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12년 11월 말 현재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12월 7

일 개소할 예정이다. 진안군의 센터는 2007년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제안되었고, 실

제 2008년부터 행정 내 계약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팀장이 지원센터

에 파견되는 형태로 준비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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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단법인을 세워 위탁받는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단법인은 지난 2012년 8

월27일 <마을엔사람>이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었다. 그런데, 지원센터의 설립과 관련하여

의회와 마찰이 있었고, 이에 협의과정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안 받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창립 이후 상근인력은 최종 6명 정도로 한정하고 추가 인력 수요는 입주단체 협력

과 프로젝트별 채용으로 계획하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3명의 인건비 포함 운영비를 전액 행정으로부터 지

원받고 있으며, 별도의 공모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관련 공모사

업 지원 액수가 상대적으로 성북구의 그것에 비해 크다는 점이 고민이다. 주민들의 입장에

서는 성북구 지원센터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기보다 지원 액수가 큰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신

청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운영되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

시, 그리고 전라북도이다. 부산광역시의 산복도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부산발전연구

원>이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된다. 공모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교육 및 등 다양

한 전문적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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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중에서도 그 규모가 가장 큰

데, 자체적 공모사업 이외에도 서울시 관할 부서에서 관련 공모사업을 실시한다. 따라서 지원

센터 자체적인 공모사업의 규모는 마을공동체 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센터가 직접 많은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2013년부터는 사업비 총액이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센터 자체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 포함 모든 운영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전라북도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공모사업 등보다는 전라북도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공동체 사

업을 하는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서울시와는 달리 공모사업비

나 교육비 등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상근인력이 8명에 이르는 등 활동범

위나 규모가 작은 편은 아니다. 이에 2012년부터는 공모사업의 비중을 높여 나가, 예산과 사업

의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러한 노력의 결과 2013년부터는 전체 사업비의

30% 정도를 공모사업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2013년 1월부터는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예비사회적기업 체험휴양마을협의회를 포함해 15명의

상근인력이 일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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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지원센터에지원되는 예산 내용(2012년)

지역
공모사업비지원여부

(사업개수/원)

교육비

(○×)

인건비포함운영비

(○×, 상근자수/인건비

지원수)

비고

강원도강릉시 × ○ ○, 2 / 2

광주광역시북구문화동 × - - 미설립

부산광역시산복도로 × ○ ○, 4 / 4 부산발전연구원내

서울특별시 100여건 / 3억 ○ ○, 26 / 26

경기도수원시 130 / 13억원 ○ ○, 5 / 5

경기도안산시 10 / 1억4천만원 ○ ○, 3 / 3

전라북도완주군 10 / 7천만원 ○ ○, 10 / 9

전라북도 3 / 1억원 ○ ○, 8 / 8

전라북도정읍시 × × ×, 6 / 4
인건비지원받는 4인은

행정에서고용한마을간사

전라북도진안군 1 / 4천만원 × ×, 3 / - 2013.1 기준(예정)

광주광역시남구 (16 / 800만원) ○ ×, 2 / 2 행정에서운영

광주광역시북구 (4 / 300만) - ×, 3 / 3 행정에서운영

서울특별시성북구 27 / 2억7천만원 ○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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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자치 정책방향과 마을공동체

1. 개념, 주민자치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2. 주민자치회 정책이 추진경과와 한계

3. 주민자치 기본 개념과 원리의 재확인

4. 바람직한 주민자치 제도화의 정책방향

5. 지방자치단체들의 선도적 실험에서 배울 점

6. 주민자치회 만드는 과정이 관건이다

7. 풀뿌리 주민자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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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주민자치 정책방향 마을공동체

우리에게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두 가지 맥락에서 다가온다. 하나는 주민이 자신들의 문제

를 스스로 해결해나간다는 주민자치의 바람직한 지향점과 관련된 맥락이고 다른 하나는 지

난 17여 년 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현실에서 출발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과 관련된 맥락

이다. 물론 둘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전자의 맥락에서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의 한계를 넘

어선 지방자치의 발전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전통적인 문제의식과 대의민주제의 한

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의 결합, 내지는 권력의 집중을 넘어 분권과 참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문제의식이 결합되어 있다. 후자의 맥락에서 주민

자치는 행정과 시민의 협력문제, 주민들의 자치역량강화문제, 자치분권제도의 설계문제 등

이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과제들에 어떻

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선택과 실천전략으로 연결되는 측면은 강하지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한계에 빠지기 쉽다. 나무와 숲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현장에 뿌리박

고 주변의 움직임에 반응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지

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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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난 17여 년 간의 주민자치센터 현장에서의 많은 실천경험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진전을 위한 인식과 실천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회로의

전환문제가 제기되고 시도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 지지부진함에 대해 크게 낙담

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주민자치현장의 현실지점에 근거해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환경

과 기회를 잘 결합시켜나갈 수 있는 자산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촛불시민혁명으로

시작된 사회혁신과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 정부의 정책의지는 주민자치 발전의

매우 유리한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선5기 이후 여러 지역에서 시도되고 쌓여온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지방자치 혁신사례와 경험들이 좋은 밑거름으로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민자치회로의 전환문제를 중심으로 바람직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논의와 정책적 설계는 이미 지난 수년간의

과정을 통해 많이 논의되어오고 정책으로도 구체화되었던 바가 있기에 크게 새롭다거나 획

기적인 방안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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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에서는 그동안의 논의와 실행과정에서 짚어지고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

분히 고려되지 않았거나 역량의 부족 또는 외적인 여러 이유에 의해 배제되어왔던 핵심

적 요소들을 살펴보고 향후 구현해나가야 할 정책방향을 재차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에

덧붙여 초기 주민자치회가 어떠한 원칙과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느냐 하는 문제 자체가

향후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 본연의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데 매우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된 프로세스 한 가지를 제안해 보려고 한다.

2.주민자치회정책의추진경과와한계

18대 국회에서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로운 주민자

치기구로서 주민자치회의 도입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대통령 산하 지방행정체제개편추

진위원회가 주민자치회 도입모델을 확정하여 행정자치부는 2013년 7월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진행하였다. 그런데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

법>의 제정 목적은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

고,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것은 시군구 통합에 따른 읍면동

차원의 공백을 메울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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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시작이 그러했듯이, 주민자치회도 그 자체의 필요보다는

행정체제 개편에 부속된 조치로 다루어진 것이다. 당연히 정치적 행정적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고 그를 추진해나갈 밑으로부터의 동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1.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

한 사항, 3.그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이다. 또 주민자치

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별법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세

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환경을 고려하여 조례·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

록 하였다. 2012년 5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가 제시한 주민자치회의 모델

은 협력형과 통합형 그리고 주민조직형의 세 가지였다. 이 세 가지 모델은 공히 주민자치회

의 권한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보다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뭔가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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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시행단계에서는 결국 이 세 가지 안 중 협력형을 최종적으로 선택

해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결정한다, 그런데 이 협력형은 실제에 있어 이제까지의 주민자치

위원회와 형태나 기능 및 역할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장 현실안주적인 모델이었

다. 시범사업을 책임진 안전행정부에서는 31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 시범지역을 선정하였는데, 지역복지형, 안전마을형, 마을기업형, 도

심창조형, 평생교육형, 지역자원형, 다문화 어울림형의 일곱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도록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하여 새

롭게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5년 6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분석을 토대로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확정하였으나, 실제 실행에 적극 나서기보다는 2015년부터 2016

년 말까지 시범실시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지역을 18개를 추가하여 49개 읍면동으로 확대

하여 추진하는 등 시범실시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양상이다. 2016년말에서

2017년초에 걸친 촛불시민혁명 이후 들어선 새 정부는 읍면동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플

랫폼으로 혁신하는 사업방향을 밝히고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

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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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밝혀 새로운

기대를 품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범실시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주민자치가 더 나아가가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추해볼 수 있다. 주민자치의 원리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논의와 시행준비, 시행과정을 통해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움직였다고 평가받을

수 밖에 없었던 시범사업은 결국 중앙부처 정책사업의 추진체로 주민자치회를 활용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시범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조직하고

그 의사에 근거한다기 보다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행정적 성과를 남기는 데 급급한 양상을 보

여주게 된다.

당초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연구와 논의과정 속에서도 수차 확인되었던 기존 주민자치센터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제도적으로 의결권이 없는 단순 심의 기능

만 있는 이름만의 주민자치기구로 행정기관인 읍면동장의 자문과 협력기능에서 크게 벗어날 수

가 없었다는 점, 주민자치센터는 그 근거조례의 명칭이 말해주고 있듯이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

들의 위원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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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표도 아니었고 기존의

지역 유지 집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는 자치활동은

제한적이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대부분의 활동은 담당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진

행하고 있었다는 점, 주민자치위원회의가 근린자치를 위한 의제설정이나 예산배정 등과 같

은 자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의 상당부분은 건강, 여가, 문화 관련 강습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 지역주민은 자치센

터에 개설된 프로그램 이용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자는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실제 사례에서도 많은 경우 이러한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

치위원회의 한계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미 시범사업이 실시 초기부터 그 정책적 한계가 지적되었던 사

항들임에도 실제 시행과정 속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관성적으로 진행된 결과였다. 문제와

방향이 검토되고 제시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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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정책당국의 의지가 없고 혁신의 주체동력이 형성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었다. 주민자치는

‘사업’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고 곧 주민자치역량의 성장과 확대가 관건인데 행정 주도의 추

진방식은 사업 중심으로 흐를 수 밖에 없고 그 한계를 돌파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주도의

주민자치 추진이며, 이를 위한 적절한 환경의 조성과 지원이다. 결국 변화된 환경과 조건을

잘 활용하여 주민자치현장의 주체동력을 끌어모으는 길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첩경이라는 것

이다.

3.주민자치기본개념과원리의재확인

1)주민자치역량의강화와주민참여의조건

신발끈을 고쳐 매고 다시 주민자치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무기는

주민자치에 충실한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재확인과 내면화이고,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것

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일관된 제도화와 정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합의, 관철시키는 것이다.

주민자치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의 강화이다. 자치역량

의 강화는 개인적인 교육이나 당위의 강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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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참여는 공적인 이해관계 – 자기의 이해가 아닌 – 가 있을 때만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공적인 이해는 참여의 결과로 합의된 것이지, 참여의 동기로는 현실적으로 잘 작동되지 않는다.

대개 사람들의 참여는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자기의 사(私)적

이해를 이야기하다보면, 공통의 공(共)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공론장(共論場)을 통해 합의

된 공감의 내용은 공론(公論)이 되는 것이다. 그 공감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은 공론이 활

발하게 논의되는 공론장(公論場)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私)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인 생활세계(生活世界)와 공(公)이 위세를 떨치는 제도세계(制度世

界)의 분열 및 괴리 상황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기 위한 토대로써 ‘공공세계(公共世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公共)하는 철학’의 발신자로 한국과 일본 철학계에 큰 반향을 일

으키고 있는 김태창의 활사개공(活私開公)의 개념을 접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활사개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래 억압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사’를 살리는

것, 즉 ‘활사(活私)’이다. 활사는 소멸의 대상이었던 사(私)에서 살림의 대상으로서의 사로 발상

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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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활사는 타자의 사를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 타자의 사를 죽이는 것은 결국 자기의

사를 죽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타자의 사를 살리는 것은 그대로 자기의 사를 살리는 데로 연

동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과 사 사이의 대화(對話), 공동(共働), 개신(開新)을 통해 궁극적

으로 공(公)의 구조개혁 즉 ‘개공(開公)’을 하자는 것이 바로 공공하는 철학이 추구하는 활사

개공의 올바른 의미이다.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열리는 공(開公)을 공공하는 철학에서는

‘공공(公共)’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자치의 주체인 주민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을 ‘공공(公共)하는 철학’의 관점에

서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의 의미와 원칙이 어떠해야할 지가 보다 분명해진다. 지역에서의 일

상생활을 통한 조그마한 변화실천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힘이라는 믿음을 갖고 주민들이 자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의 설계와 실행의 과

정을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자발적 참여를 위한 기본조건은 권한의 부여이다. 자기결정권이 부여될 때 사람들은 자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럴 때만이 자치의 본래의미 중에 한 짝인 자기책임성도 함께 간다. 다

음으로 중요한 것은 참여의 개방성이다. ‘권한’과 ‘정보’와 ‘연줄’을 먼저 가진 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독점되지 않도록 누구나에게 열려있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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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참여과정의 투명성이다. 주민자치요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주

민들이 항상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참여과정이 누구나 지켜볼 수 있

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 내용이 과감없이 전달된다면 참여의 민주성과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

다.

2)지방자치단체의구성원리와운영원칙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꽃피웠던 외국의 주민자치기관의 구성원리와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앞서 확인한 주민자치의 기본 개념과 원리가 어떻게 제도 속에 담겨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다 명확히 다가오고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설계하고 운영할 때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가

가 분명해진다.

지방자치가 가장 발전되어있다고 하는 스위스, 민주주의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영국, 한국과

유사하게 중앙집권적 관료제도가 발전되어 있다고 하는 독일과 프랑스, 한국의 근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미국과 일본,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선진국이라

할 만한 그 어떤 나라의 지방자치를 분석해 봐도 공통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필수

적인 원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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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규모는 주민자치를 하기에는 지나치게 너무 크다는 점이다.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는 말이다.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평균 인구는 영국이

12.8만 명, 일본이 6.7만 명으로 가장 크고, 대부분이 1~3만 명(핀란드, 벨기에, 네덜란드)이고,

1만 명 미만(이탈이아, 미국, 독일,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인 경우도 많다. 특히, 프랑스와 스

위스 꼬뮨의 평균 인구는 각각 2천명, 3천명에 불과할 정도로 규모가 작아도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여 주민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뿐 아니라 그 하

위의 계층인 읍(19,787명), 동(19,403명), 면(4,300명)의 평균 인구에 비해서도 훨씬 규모가 작

은 수준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 지역에는 대개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일정 인구수 등을 감안

한 지구위원회 같은 조직을 두어 준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예를

들면 2002년부터 주민자치조직인 지구위원회(conseil de quartiers)를 일정 기준 이상 코뮌

의 경우(인구 8만명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2만 이상 8만 이하에도 지구위원회 설치

를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선진국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인 원리는 각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와

는 별도로 독립성, 자주성, 인사권, 재정권을 갖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체가 되고 부족한 것은 상급으로 나아가는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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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대등한 위치에서 지방자치단

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간의 계약, 협약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고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의 기초자치단체인 코뮌의 권한에는 선거·시민투표·시민발안 등의 정치적 권리를 비

롯하여 학교・복지・교통・경찰・가스・전기・상수도・하수도・토지이용계획 사무를 처리

하는 권한과 광범위한 과세권이 포함된다. 스위스 코뮌의 토지이용계획의 특징은 주민총회나

주민투표로 결정되며, 도시발전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코뮌은 자유롭게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목과 세율을 매우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과세권

을 갖는다.

정식 지방자치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앞에서 예를 든 준자치단체인 프랑스의 지구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사법인의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며 참여민주주의와 근린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참여헌장과 지구위원회 헌장이 채택되고 있다. 이러한 헌장은 참여민주주의

와 지구위원회의 관계, 지구위원회의 역할, 권한, 구성, 임기, 개선, 집행부, 분과위원회, 회계,

결산, 평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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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재원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회원의

회비가 재원의 일부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선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식은 우리나라처럼 의회와 집행부간의 기관대

립형이 아니라 의회 중심의 기관통합형 운영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영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위원회형(Commission Form)이

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위원들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들이 정책결정과 동시에 각 집행

부서의 각 국(과)을 담당하는 형태를 띠며, 이사회라고도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중 한 명의 위원을

시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전통이 있는 나라들은 모두 의회중심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며 좀 규모가 크고 전문적 행정서비스를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회-시지배인제

(Council-manager Form)를 채택한다.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되고 구성된 의회가 다시 행정기

능을 담당할 전문행정관을 임명하는 정부형태이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인구가 몇 백명 수준이어서 주민직접총회를 통해 자치단체를 운영하

는 경우, 인구가 대략 25만명 이상의 큰 도시 지역에서 주민직선에 의한 시장을 뽑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남부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의회 의장을 겸임하는 기관통합형 운영을 가미하

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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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지역과 일본처럼 강시장-의회형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행정분야별

로 독립된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집행권한을 분산한다든가 의회에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을

주어 견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관통합형 운영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최근 들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행정수반의 지나친 권력독점과 전횡에 따른 민주주의의 후퇴 및 무능과 부패현상의 발생, 단체장

과 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과 정파 간의 대립으로 인한 효율성, 전문성, 책무성이 떨어지는 현상,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등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 향상과 참여욕구 증가에 대응해야 하는 거버넌

스와 협치에 대한 요구 증가 등이 그 배경이다. 최근 민선 6기 경기도가 보여준 연정의 실험은 현

행 기관대립형 기관구성형태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가

다양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자 정치적 실험이 되고 있다. 또 2014년 12월

발표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를 위하여 현재의 단체장-의회 대립형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모형으로 단체

장 권한분산형과 의회중심형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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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공동체거버넌스

다음으로 주민자치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생각해볼 때 반드시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지역공동체

거버넌스(community governance)이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이란 맥락에서의

주민자치를 접근해보면 당면한 선거제도 등의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대안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시도들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등 새로운 시도들은 넓은 의미의 참여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 이상의 일

상적인 시민참여 과정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실천과정에서 형성되고 있는 주민자치의 개념은 지방정부의 구성방식 또는 통

제방식으로서의 대의민주제 또는 직접민주제라는 원론적 해석에 머물지 않고, 마을 또는 동네단

위의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모습과 연계해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쓰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운동의 진일보한 역동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러한 한국 주민자치의 역동적 측면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지역공동체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정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자가 곽현근이다. 그는 2015년 발표한 논문 “주민자치 개념

화와 제도화방안”에서 이에 대해 분석, 정리하고 있다. 다음은 그의 주장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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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는 ‘지역’(local)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이고 지역공동체(community)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역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의미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지역의 범위를 어느 정도 크기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주민자치는 지역주민과 장소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유대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한다. 지역공동체는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 심리적 유대

는 규모가 큰 도시나 국가단위보다는 작은 지리적 규모에서 형성되기 쉽다는 점에서 주민자치

논의의 초점은 동네 또는 마을 규모에 집중된다.

우리사회에서 주민자치 용어는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와 연관되면서 행정과정의 주민

대표 참여 또는 정부와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주민자치에 접목시킬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쟁

점이 되었다. 실제 지방자치의 원리로서 주민자치 개념이 지방정부를 주민의 통제와 영향력 하

에 두겠다는 취지에서 유래한 것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주민대표를 통한 지방정부 행정참여가

주민자치의 본래 취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민자치는 거버넌스와 밀접한 관

련을 맺고 있다.한국에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행정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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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와서는 그 뜻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공기

관들이 공식적이고 합의 지향적이며 숙의적인 성격을 띠면서,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또는

프로그램 또는 자산의 관리에 목적을 둔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에 비국가적 이해당사자들을

직접적으로 관여시키는 통치의 장치”로 정의한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으로는

“공공기관에 의한 주도, 비정부 행위자들의 참여, 상담을 넘어선 의사결정과정의 직접적 관

여, 공식적 조직화,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공공정책과 쟁점에 대한 초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구현되는 것을 ‘지역공동체거버넌

스’(community governance)라고 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거버넌스는 ‘하나의 집합체로서

지역공동체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 대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체계와 문화’를 의미한다. 지역공동체거버넌스는 사회의 통치방식이 '정부'로부

터 ‘거버넌스’로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권(sovereign authority)이 국가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단계를 넘어 지역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로 옮겨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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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거버넌스로서의 주민자치를 논의할 때 그 주요한 양상은 ‘상호작용적 참여’의 실

현여부이다. ‘상호작용적 참여’는 주민집단이 지역의제의 공동분석, 실천계획 설계, 지역과

관련된 제도도입 또는 강화과정에 관여하면서 지역의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에 실질적 영향

력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참여주민들은 해당 참여제도의 구조와 실천방식에

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때 참여는 정부 프로젝트의 목적달성을 위한 단순

한 수단의 의미를 넘어 주민의 권리로서 간주되고, 권리행사를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학습과정이 강조된다.

결국 주민자치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민들 사이의 유대의 토대위에 집합적 역량을 구축

한 주민들이 지역문제를 스스로 또는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를 통해 정부를 포함한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해나가는 행위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제도화노력은 대의민주적 단체자치에 반영된 소극적 주민자치의 의미를 넘어서서

공동체 단위의 주민 역량강화와 공식적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주민자

치에 부여하고 반영하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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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민자치 제도화, 특히 주민자지회를 실현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화의 이론적 근거로 곽현근(2015)은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의 유기적 연계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주민들이 ‘민초의 공간’에서 주민의 조직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정부

와는 독립적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율형’ 주민자치다. 둘째, 지역공동체 대표 또

는 조직이 행정과정(의사결정 및 집행)에 참여하면서 지역문제를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함

께 해결해가는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다.

자율형과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진행되는 제도적 노력과도 연관지어볼

수 있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마을만들기‘는 자율형 주민자치에 초점을 두는 반

면, ’주민자치회시범사업‘은 민관협치형 주민자치를 염두에 둔 제도실험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많은 마을만들기가 정부지원 속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적어도 마을만들기 기본정신은 주민들

이 동네 또는 마을 단위의 자율적 참여와 유대형성을 통해 해당 지역의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

결한다는데 놓여 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처음부터 최하위행정계층인 읍.면.동수준에서 도

입되었고, 주민조직과 행정 사이의 협력을 전제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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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마을만들기와는 다르게 읍.면.동에서의 주민을 '대표'하는 인사들(예: 주민자치회 위원)

과 정부와의 관계가 강조된다. 결과적으로 마을만들기 같은 자율형 주민자치에서는 촉진자,

촉매자로서의 정부역할이 요구된다면, 주민자치회 같은 민관협치형에서는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주민대표와의 대등한 파트너 또는 협력자로서의 정부역할이 추가적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회가 ‘초대된 공간’에서 실제 지역공동체 대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동네발전기획과 같은 실질적 제도가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읍.면.

동 주민자치가 의미를 가지려면 다양한 사무가 읍.면.동 단위에서 결정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읍.면.동의 기능강화와 분권이 전제되어야한다.

4.바람직한주민자치제도화의정책방향

곽현근(2015)은 주민자치 제도화의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의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과 ‘대표’ 과정의 통합적 관점에서의 접근.

2)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함께 ‘공동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거나 행정에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부여.

3)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시각에서 읍.면.동 단위 행정서비스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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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자치위원들이 ‘시민대표’로서 행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 부여.

5) 현 수준의 주민역량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역량 형성 또는 강화수단을 적극적으로

제도설계에 반영.

6) 읍.면.동 자생단체의 정리 및 통합노력.

7) 지방정부 주민자치 담당조직 체제 정비.

8) 중간지원조직의 제도화 및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향들은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거버넌스의 핵심원리를 반영하면서도 현실조건과

실행의 구체성을 담보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책방향으로 정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대체적으로 원칙적 방향과 현실적 조건을 함께 감안하여 실천

적 측면에서 정책적 주안점을 잘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실행과정에서는 기존의

관성과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거나 좌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지와 원칙을 갖춘 추진주

체의 조직화와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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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기반으로 정책화하는 데서 견지해야 할 핵심적 지점 몇 가지를 짚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먼저 관련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원체계의 정비에서 ‘통합’적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의 현장인 마을에서의 주민들의 생활은 통합적이다. 거기에는 학습도 있고,

활동도 있고, 경제도 있다. 평생학습이나 자원봉사활동,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지역복지,

문화여가 등 생활상의 여러 분야들이 따로 따로 놀지 않고 통합적으로 가려면 당사자 주민들

의 자치력이 성장하도록 일관된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현재 입법화되거나 추

진 중인 마을만들기 또는 주민자치회 관련법들이 통합적 관점에서 같이 그림그려지고 유기

적 연관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업담당부처 간 칸막이 현상이나 각개약진식 사업추

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결정과 예산권한을 가급적 지역주민현장

과 가깝고 밀접히 결합할 수 있는 단위로 위임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가 대폭 확대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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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일상생활감각에 맞는 지원금 회계정산제도의 운영할 수 있도록 신뢰에 기반한 유연

성과 책임성을 갖춘 독립적 지원재정 운영기관이 필요하며 중간지원기관이 민간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민간조직으로서 공공영역의 지원을 받되 운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는

‘자율성’의 원칙, 법적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 지원을 통해 안정적 활동이 보장되는 ‘지속

성’의 원칙, 특정 부서가 아니라 지역공동체 관련 모든 부서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성’

의 원칙 등이 지켜지도록 세심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단위의 자치와 협치를 위한 세부적인 권한사항들이 명확하게 상호 확인되

고 실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밟아 나가야 한다. 두루

뭉술하게 애매하게 표현되어 사문화되거나 기존 관성에 굴복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주민자치

회 관련 주체들이 끊임없이 이 과정을 자기 것으로 체화하도록 하는 과정을 축적해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근린발전계획안 수립 등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파급력이 큰 사안부터

착수하여 성공의 경험을 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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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는 일방은 요구하고 떠들어서 가져가고 또 다른 일방은 민원에 시달리거나 방어에 급급

한 관성을 탈피해서 서로가 Win-Win하고, 새롭고 더 만족스러운 공적 가치와 서비스를 생산해

나가는 것이다. 공급자 중심의 생산 비용절감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의 공동생산의 관점

에서 읍, 면, 동 기능을 바라봐야 하고, 지역공동체와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읍, 면, 동 행정기

능 강화가 행정혁신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피부에 와 닿는 복지, 보

건, 환경, 치안 등의 의제를 두고 뜻있는 주민(대표)들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들이 얼굴을 맞대

고 함께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인 주민자치의 모습이자 현대 행정이 요구하

는 거버넌스의 실천이 될 것이다.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멍석깔기’가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는 행정이 주도

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주민을 결합시키는 것이 기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주민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마음껏 놀고 만나고 궁리해서 주장도 해보고 함께

일도 만들고 해보는, 말 그대로 눈치 보지 말고 맘껏 놀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행

정의 역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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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행정이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그런 촉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기관

을 설립,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쉬운 방법이 있다. 주민자치는 끊임없이 만들

어가는 과정이다. 새로운 주체가 발굴되고 성숙하고 확대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이 지속적으

로 일어나는 생명력을 가져야 한다. 제도적 설계에서 이를 위한 지원이 상당한 비중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

주민자치력의 성장이 참여하는 주민들의 교육과 훈련이 기초가 되어야 하겠지만 그 방식도

학습동아리, 참여자 중심의 교육 등 그 자체가 자치적 방법이 되어야 한다. 자기주도적이고

실천경험과정에서 배우고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방식의 학습과 더불어, 학습과 실천과정

에서 맺어지는 인연들을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엮어가고 지속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

민자치정책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하며, 사람을

만나고 함께 공부하고 모임을 운영하고 공동의 실천을 하는 등 그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하는

데 보다 과감해야 한다.

5.지방자치단체들의선도적실험에서배울점

지난 17여 년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경험은 제도 자체의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

고 노력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적지 않은 성과를 쌓아온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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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던 한국 현실에서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

되고 이제는 주민자치제도의 정착이 당연한 과제로 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변화이다.

또 직능단체장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되면서 단체들 간의 협력관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

고, 앞서가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에서의 네트워크가 정착되

기 시작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이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마을만들기활동이 확산되

고 일반화되는데 기여했으며, 더 나아가 읍면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동단위 마을의제만

들기가 행해지고 이렇게 마련된 마을계획을 체계적으로 실천해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2010년 민선5기 지방자치선거 이후 여러 지역에서 개혁적 성향의 단체장들이 의욕적인 정책

을 펼치면서 주민참여를 위한 개혁정책들의 성과가 쌓이기 시작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실

시, 마을공동체 정책, 시민참여공론장의 조성 등 행정의 타성을 깨고 주민자치역량을 확대해

가는 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주민자치는 대개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

감사청구 등 직접민주주의적 맥락에서 주민참여와 권한을 제도화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볼 때도 단체자치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한 원론적 차원의 주민자치 원칙

의 강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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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체로 2010년 5기 민선 지방자치선거 이후에는 다른 양상의 주민자치 활성화 시도들이

새롭게 발견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이후 법률적으로 의무화된 것도 정책결정과정에의

주민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앞서가는 몇 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참

여조례가 도입되어 적극적인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려 노력하였고, 형식적이었던 각종 민간참

여 위원회운영의 개선, 일부 정책입안과 집행과정에서 타운홀미팅방식이나 시민원탁토론방식의

의견수렴과 더 나아가 거버넌스형의 의사결정 방식들이 시도되고 공론조사나 시민배심원제 등

의 실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참여정부의 살고싶은 지역만들기 정책에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마을만들

기 내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크게 확산되었다. 마을만들기지원조례를 만든 지방자치단체만 해

도 2010년에 안산, 수원, 광주북구와 광산구, 진안, 전북 등 손에 꼽을 만한 정도였지만 2017년

에는 광역 14, 기초 130개 지역으로 대폭 늘어났고, 중간지원기관의 숫자도 광역 11개소, 기초

67개소로 대폭 확대되었다. 마을만들기사업이 확산되면서 중기적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역사회복지계획 등에 마을만들기 방식이 적용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형

사업추진방식들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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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개혁적인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와 협력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마을만들

기지방정부협의회가 출범하였고 그에 앞서 사회적경제지방정부협의회도 만들어져 상호 정보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읍면동단위의

개혁정책들이 시도되고 있다. 시흥시가 대표적인데 인접한 행정동을 통합해 대동제를 도입하

고 과단위의 행정기구를 설치해 일선현장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남는 동청사공간을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또 주민자치회 구성에 있어 해당 지

역을 여러 개의 생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주민대표를 선출하여 주민자치회 구성의

골간으로 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지역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주민참여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역대표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자신의 권역을 대

표하여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를 발굴하는 일을 하게 된다. 직능대표위원은 문화

예술, 지역경제, 안전생활, 지역복지 등 자신의 분야를 대표하고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역발전

을 위한 사업발굴을 한다. 직능대표위원은 각 기관으로부터 추천받는 사람들로부터 선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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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리 고 주 민 참 여 위 원 은 공 개 모 집 과 추 천 , 일 정 한 심 사 과 정 을 통 해 선 출 된 다 .

시흥시는 평생학습도시로서 시민교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실천한 데로부터 출발하여 자

원봉사활동, 마을만들기활동 등의 적극적 추진으로 주민들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실천역

량들을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주민자치회의 전향적 모델을 도입 실험하는 등 주민자치를 위한

선도적 실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3선의 재임기간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러한 정책을 도입, 실천해왔으며,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과 같은 권한이 없는 명목만의 우리

나라 지방자치 정치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주민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해오고 있다.

김시장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집행만 하는 중앙집권적 개발정책은 지역갈등과 자

원낭비를 초래하는 2할 자치의 폐단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행되려면

자치와 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하고 개헌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

하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주민자치 정책실험이 서울시의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이다. 서울시

에서는 그동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을 추진하면서 2015년에 4개 자치구 14개동, 2016

년 13개 자치구 35개동, 2017년 7개 자치구 6개동에서 마을계획단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마을

계획사업은 동(洞)단위 마을계획의 실험과 주민 참여확대라는 소중한 경험을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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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마을계획단, 주민참여예산의 성과와 기능을 동 단위 주민자치

의 틀 내에서 융합하려고 하고 있다. 마을계획과 동 참여예산은 사업 대상 범위가 동일하며

의제발굴 및 주민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유사하게 추진된다. 마을계획과 동 참여예산은 동

(洞) 주민자치의 주요 영역이며 주민자치의 틀 내에서 통합될 때 주민자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기존에 운영되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발전된 형태인 주민자치회로 개

편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권한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도이다.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의제별 분과를 구성하며, 마을의제별 자치계획을 수립

한다. 자치계획은 주민총회라는 주민공론장을 통해서 결정된다. 또한 주민자치회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동단위 계획형) 편성 권한, 행정사무 위수탁권한 등을 통해 자치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기존의 행자부 시범사업과 비교한 다음 비교표를 참

고하면 그 특징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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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 시범사업 행자부 시범사업

명칭 OO동주민자치회 OO동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인원 50명이내 OO 명이내

자치위원선정방식 * 자치학교사전이수후추첨
선정위원회에서선정

(선정이후교육권장)

자치위원구성비율
40대이하 15% 이상

특정성 60% 미만
여성비율 40% 이상

자치위원위촉 구청장 구청장

자치위원권한 *

행정사무위수탁권

행정사무협의권

자치계획수립권

서울시동참여예산제안권

행정사무위수탁권

행정사무협의권

주민총회 * 도입 (연 1회실시) 없음

분과구성 * 도입 (자치위원및주민참여) 도입 (주민자치위원만참여)

지원체계 *
동자치지원관(촉진자) 상설배치

구자치사업단(중간지원조직설치)
없음

사무공간지원 사무공간조성비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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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시 시범사업 행자부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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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치지원관(촉진자) 상설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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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매뉴얼에 따르면 주민자치회의 주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위원을 추첨을 통해

서 선정한다. 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자치학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소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자치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연령과 성별 비율에 맞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된다. 주민자치

회 분과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향을 택하였다. 분과는 해당 분과 영역의 자

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위이다. 자치위원과 주민들로 구성된 분과에서 수립된 자치계획

이 주민 1%가 참여하는 주민총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주민총회는 주민 공론장으로 주민자치회

활동과 사업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장치가 된다.

동단위로 배치된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자치위원이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하면서 협력

하는 구 단위의 자치사업단을 설치했다. 구자치사업단은 민간기관이 위탁받아 운영하며 동자치

지원관은 구자치사업단에 소속된 민간 전문가이다. 또한, 동자치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마을

단위의 민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하며 구자치사업단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

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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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범사업은 행정사무 위수탁 및 협의 권한에 덧붙여서 자치계획수립, 서울시 동참여

예산편성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권

한을 주민자치회에 부여하고 참여예산과 연동함으로써 자치활동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이

고자 했다. 전문가 동 배치 및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주민 자치역량을 제고하

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행자부의 모델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이상의 서울시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에서 시도하고 있는 정책내용들은 앞 장에서 검토,

정리했던 주민자치 제도화 정책방향의 상당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실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

므로 앞으로의 시행결과가 많이 기대된다. 하지만 결국 그 성과정도는 실천주체들의 준비정

도와 실천의지에 많이 좌우될 것이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한 개헌 국면에서 주민자치

를 담보할 수 있는 자치분권개헌의 내용을 얼마만큼 공론화시키고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

도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제도화의 환경여건을 얼마만큼 전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덧붙여 보완하고 싶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

다. 앞 장의 주민자치 제도화의 정책방향이나 서울시의 주민주도 주민자치 시범사업의 정책

내용에서 미쳐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지만 주민자치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

하고 검토해봐야 할, 그리고 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실현을 위한 현실적 검토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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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주민자치회의 구

성과정과 사회적, 법적 인정과정에서의 자치성을 잉태시키는 문제이다.

6.주민자치회만드는과정이관건이다.

주민자치의 유전자(DNA)는 어디서 오는가? 주민자치회의 탄생과정, 건설과정 자체가 얼마만

큼 자치적이냐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성과와 운명을 좌우하는 데 결정적이다. 그래서 탄생과

정 자체에서 자치DNA를 잉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자치’가 자기생명력과 복

제능력을 갖고 확산될 수 있으며 상처를 받아도 복원력을 갖고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형식과 내용의 통일, 제도화와 역량의 축적이 통일되는 것이 좋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자체가

역량을 모으고 끌어올리고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위에서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추첨제 민주주의 방식의 결

합, 곧 선거에 의하지 않고도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방식을 시도해보

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물론 선거 방식을 통해 대표를 뽑아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도 있고

주민총회나 주민투표, 지방자치선거 시 관련 공약 - 주민자치회 구성방법에 대한 위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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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당선시켜 그 위임에 따라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위원을

위촉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쓰던 공히 주권자인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곧 주민자치회의 주인으로 대

우하고 그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읍면동 단위로 한 개의 주민자치회를 조

직할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아파트단지나 통(도시지역), 리(농촌지역)별로 주민자치회가 조

직되어 복수의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여러 주민자치회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행정(상급지방자

치단체)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읍면동 단위도 사실 주민들

의 직접 참여방식에 의한 주민총회와 같은 자치가 진행되기에는 지리적 범위가 크므로 읍면동 단

위를 포괄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는 일종의 근린의회와 같은 대의적 주민대표기구를 두는

것이 현실에 부합하며, 이 경우 구성방식은 아파트, 통, 리 등 지역적 근거를 갖고 선출되거나 대

표 위임된 사람들, 해당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자발적 결사체를 대표하는 사람들, 해당지역 주

민자치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지원활동가 약간 명 등을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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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방법은 해당 지역 주민구성의 비례대표추출법을 적용한 추첨방식에 의한 구성이며

이 경우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히고 소정의 주민자치 학습과정과 실천경험을 갖춘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집행부는 주민직선에 의해 따로 선출하는 것 보다는 주민대표기구 구성원 안에서 몇 명의 집

행위원을 선거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케 하고 그들이 역할분담하여 읍면동의 운영과 사업을

책임지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위원장이 읍면동을 대표하게 한다(기관통합형). 이 경우

에도 현실적으로는 운영위원회에 덧붙여 따로 읍면동사무장과 직원 제도를 두고 공무원출신

등 전문경영인을 채용하여 읍면동 사무를 전문적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많은 경우 현실에 부

합할 것이다(전문경영인제도).

그런데 제도는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이다. 주민자치회의 인적 구성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

다, 마을만들기 등 지역공동체활동그룹과 주민자치위원 등 기존의 지역사회리더그룹들 모두

가 잘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냥 형식적, 기계적 결합이 아니라 마치 세례를 받

는 것과 같은 계승과 혁신을 위한, 신구(新舊)의 조화를 위한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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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과정은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운동이나 마을의제만들

기와 같은 지역비젼을 만드는 과정과 결합되어 진행되는 것이 좋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대표성, 숙의성이 형성되고 성숙하게 되며 그 과정에 대한 지원과 합의결과에 대한 수용약속이

상급자치단체 차원에서 사전에 담보된다면 속도를 높이고 공식성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된다.

주민들의 참여와 힘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위와 같은 과정의 내용을 담은 자체의 자치헌장이

나 규약 등을 합의해서 만들고 이를 내외에 선언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상급 자치단체

(지방정부) 등과 협약을 통해 상호관계(권한과 역할의 상호 약속, 지원과 책임의 내용 등)를 규정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의 탄생과정이 사회적, 법적으로

공신력을 얻는 것, 그리고 그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대등한 관계에서 기성의 권력체(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를 새로 맺는 역

사를 갖는 것이 주민자치의 유전자(DNA)의 성질을 규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새로 제정될 주민자치회법에는 이러한 주민자치회 구성과정의 자치성에 대한 담보, 주민자치회

구성의 대표성과 권한부여가 확실하게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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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의 대표성, 주민의 자발성을 기본으로 전문성이 결합될 수 있는 구성방식이 되어야

한다.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주민대표기능, 지역공동체형성기능, 행정지원협력기능, 자기수

익사업기능 등을 포함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에는 기본방향과 원칙을 확인하는 포괄적 규

정을 두고 각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이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한다. 한

마디로 규격화해서 찍어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자체 조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민의 세금으로 기본운영과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고 지원된 예산을 자기책임 하에 배분집행 할 수 있는 포괄적

예산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주민자치역량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이 제

공되고 투자되어야 하며 행정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간지

원조직과 지원인력들이 배치되고 이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현실에 맞는 정책의 입안

을 위해 현재 자치위원의 경력, 자치위원 경험 비율, 시민모임, 아파트자치회, 통반장, 부녀

회, 청년회, 자생단체, 직능단체 등 주민자치 관련 조직실태의 세밀한 조사가 뒷받침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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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혁신의 관점에서도 주민자치회를 바라보는 기본 방향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읍면동단위

의 주민자치회는 준자치단체로 이해해야 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의 인력, 예산, 권한

을 확대하여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효율화 개혁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상급단위의 관리적, 경직적(관료적) 인원과 기구, 예산 축소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생

활현장에서의 행정서비스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

는 공공서비스수요에 부응하여 그 방식이 공급자 중심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자치적이며 유연한 방식, 지역공동체거버넌스의 원리에 의한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풀뿌리주민자치, ‘마을이세계를구한다’

물론 앞에서 말한 주민자치 제도화의 과정과 원칙들을 개헌국면에서 확인하고 법률에 담아내

는 작업을 선행해야만 그것이 담보가 되어 주민자치회 건설과정이 순조롭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그 과정을 서구처럼 수많은 세월을 거치며 싸워가면서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굳이 반

복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근대화도 그렇고 민주화도 그렇고 후발주자로서의 잇점을 살려 성

공적으로 했는데, 이제 주민자치의 길, 공동체로의 길, 인간화로의 길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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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화 과정도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공적으로 민주화를 정착시킨 경우이기도 하지만 유혈을 동반한 급격한 혁명과 반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과거의 세력과 미래의 세력이 공

존하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질서있게 민주화를 진전시켜 온 모범적인 사례이다. 87년

6월항쟁이후 집권세력의 변화과정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면서 선거를 통한 군부세력의 재집

권 -> 군부와 타협했던 야당정치세력의 집권 -> 선명야당정치세력의 일부 보수적 정치세력

과의 연합에 의한 집권 -> 민주화운동 세대의 집권 -> 보수적 정치세력의 재집권 -> 민주화

운동세대의 재집권으로 흐르는 일련의 과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횃불이 아닌 촛불을 들어야 할 시대이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힌다. 촛불이

흘리는 눈물도 함께 생각한다. 혼자 앞장서서 나가니 내 뒤를 따라라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작은 불을 밝히고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이웃들과 동료들과 함께 여러 촛불이 모여 주변

을 밝히고 무리를 이루어 서서히 나아간다. 때로는 촛불이 광장에 모여 세상의 큰 물줄기를

바꾸기도 하지만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나 자신을, 내 이웃을,

우리 마을을 날로 새롭게 하는 생활 속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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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의 촛불행진, 주민자치를 향해 신발끈을 고쳐 매며, 마하트마 간디의 ‘스와라지(swaraj,

자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 20세기의 성자라 불리는 간디는 일찍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라

고 했다. 간디는 마을 스와라지에 대해 말하면서 스와라지가 외부의 억제와 간섭으로부터의

탈피, 배제와 단절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성찰, 자립과 자치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지역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공동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자기통제의 기술과 자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간디는 총을 들고 제국주

의에 맞서는 길 대신 비폭력시민불복종운동을 조직하였고 영국이 독점한 소금을 사먹는 대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한 380킬로미터의 소금행진을 이끌었다. 몸

소 자기 손으로 물레를 돌려 의복을 만들어 입음으로써 근대가 가져온 인간소외, 관료화와 억

압, 탐욕과 물신숭배를 넘어 자립과 마을자치에 대한 대안적 길이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주민자치는 자기 스스로가 주인임을 깨닫고 이웃과 함께 손잡고 마을과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

들어가는 새 문명 건설의 든든한 토대이다. 한국사회가 피땀으로 지키고 키워온 근대화와 민

주화의 전통을 자산으로 인간화, 공동체사회로 나아가는 첩경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제 위대한 풀뿌리의 촛불행진을 시작하자! 전국 방방곡곡 동네와 마을마다 주민자치의 물레를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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